
동방 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

교청을 비롯해 러시아, 그리스, 루마니

아 등 14개 독립교회로 구성된다. 교황

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가톨릭과 달리 정

교회 14개 독립교회는 서로 수평적인 관

계다. 하지만 그중 콘스탄티노플은 ‘동

등한 가운데 첫 번째’라는 특별한 지위

를 갖는다. 과거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였다는 역사적 상징성이 크다. 

그런 콘스탄티노플이 우크라이나 교

회 독립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

이나 교회 독립은 당장 러시아에 타격이

지만, 콘스탄티노플로서도 위험 부담이 

큰 선택이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정교

회가 우크라이나 독립에 반발해 떨어져 

나간다면 정교회 세계는 더 약해질 것이

며,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콘스탄티노플과 모스크바 사이의 뿌

리 깊은 알력이 이번 사태의 배후에 있

다는 설명이 나온다. 1453년 비잔티움 

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

에 함락된 이후 모스크바는 ‘정교회 세

계의 수호자’ ‘제3의 로마’를 자처했다. ‘

제2의 로마’라던 콘스탄티노플이 무너

졌으니, 이제 우리가 정교회의 중심이라

는 것이었다. 

정교회 역사 연구자 요하네스 엘더만

은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비잔티움 제

국과 러시아 제국 시절부터 콘스탄티노

플과 모스크바는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면서 “두 제국이 사라진 후로도 지금까

지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교회가 신자 수(12,000 교

구)를 믿고 독선적인 태도로 고립을 자

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 독립교회 

수장들이 1054년 대분열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던 2016년 그리스 크레타 

회의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키릴 대

주교는 “몇몇 독립교회들이 여전히 크

림 병합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그리스의 정교회 전문 온라인매체 오

소독시아 편집장 안드레아스 루다로스

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신자가 가

장 많은 우리가 정교회를 지배해야 한다

는 것이 모스크바의 태도”라고 지적했

다. 뉴욕타임스는 콘스탄티노플뿐 아니

라 다른 독립교회들도 이와 같은 ‘러시

아의 오만’에 불만을 가져왔다고 전했

다. 

한편 키릴 교구나 푸틴 대통령은 콘스

탄티노플의 이번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

일 수 없는 형편이다. 우크라이나가 떨

어져 나가면 러시아 정교회 위상은 흔들

린다. 푸틴의 ‘종교 제국주의’도 타격을 

받는다. 그간 푸틴은 정교회 신앙을 슬

라브 민족 정체성으로 앞세우며 우크라

이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를 한 울타리 

안에 가두려 했다. 
<5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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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말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금주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해를 지나며 날을 맞

으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날마다 하나

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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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정교회 1,000년만에 분열!
미 언론, 6일 우크라이나정교회 독립으로 갈라진 세계정교회 분열원인 분석 보도 

동·서 교회가 분리되고 신·구교가 나뉜 이래 기독교 최대의 

분열이 현실화됐다. 작년 10월, 러시아 정교회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와의 결별을 선언했고,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좌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교구에 자치권(an independent canonical 

church)을 지난 6일 정식으로 부여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산하 우크라이나 

정교회, 키예프 총대주교좌 우크라이나 정교회(키예프교회),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 등 크게 3개 교파로 나뉜다. 그간 세계 

정교회는 러시아에 종속적인 모스크바 산하 우크라이나 정교

회만 합법으로 인정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은 이를 뒤집어 키예프교회를 합법 

교회로 인정했다. 동시에 1686년 이후 러시아 정교회가 행사

해온 키예프 대주교 임명권도 박탈하기로 했다. 키예프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키예프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의 결정을 계기 

삼아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를 병합하고 모스크바 산하 교회

까지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결국 1000년 전 기독교 대분열

(Great Schism)이 재연됐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계속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속에 동방 정교회가 둘로 쪼개졌다. 세계 정교회는 대략 2

억6000만명, 그중 러시아 신자는 1억명에서 최대 1억5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발행인칼럼
김성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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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티노플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가 우크라이나 정교회 독립 “토모스(교회령)”에 서명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가 전설적인 좌익 운

동 후원자이자 억만장자 자선사업가인 조지 소로스를 2018년 ‘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파이낸셜타임스 편집위원회는 헝가리 태생의 미국 투자자인 

소로스가 평생 ‘자유민주주의의 기수’로서 전 세계의 자유주의 

명분을 지지했으며 매일 자신을 공격하며 ‘자유민주주의 질서’

를 파괴하려는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세력’을 상대로 싸웠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로스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주된 요인으로 ‘그가 

대변하는 가치’를 꼽았다(FT Person of the Year: George 

Soros: The philanthropist has become a standard bearer for 

liberal democracy, an idea under siege from populists).

파이낸셜타임

스는 2018년 12

월 19일 신문에 

게재된 소로스 프

로필에서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기수”

라고 강조했다. “

자유민주주의와 

열린사회는 냉전에서 승리했

다. 하지만 지금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부터 도

널드 트럼프의 미국까지 사방

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 … 

소로스는 지난 30년 이상 자

선사업을 통해 권위주의와 독

재, 인종차별주의, 불관용과 싸

웠다. 그는 오랫동안 열린사회

와 언론의 자유, 인권을 위해 

헌신하면서 독재정권과 특히 

유럽에서 득세하는 국수주의 

포퓰리스트들의 분노를 샀다.”

<3면으로 계속>

“자유민주주의 기수...
국가주의, 포퓰리즘과 싸웠다”
FT, ‘2018 올해의 인물’로 헝가리 태생 

억만장자 자선사업가 조지 소로스 선정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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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미국 맨해튼에 

있는 뉴욕공립도서관에서 근사

한 행사가 열렸다. 영국의 베아

트리스 공주, 모델 칼리 클로

스, 데이비드 록펠러 주니어,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의 전 부

인 웬디 덩 머독, 케리 케네디 

등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 철

학계의 록스타 격인 마사 누스

바움(71)을 축하하기 위해 모

였다. 제3차 연례 베르그루엔 

철학상 시상식장이었다. 상금 

100만 달러를 수여하는 이 상

은 ‘막대한 사회·기술·정치·문

화·경제 변화로 급변하는 세상

에 나아가야 할 길과 지혜, 그

리고 향상된 자아인식을 제시

하는 사상가’에게 주어진다.

도덕 철학자이자 시카고대학 

법학 교수인 누스바움은 정의 

그리고 그것이 개인과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녀

의 관심은 이론적인 차원을 뛰

어넘는다. 그녀는 철학을 이용

해 시대적 담론을 발전시키는 

데 몰두한다. 

누스바움은 그런 취지로 5편

의 책을 저술했다. 최근의 저서 

‘공포의 군주제(The Monarchy 

of Fear)’는 감정의 관점에서 

현재의 정치 위기, 고대 이후 

분노·혐오·선망이 사람들을 분

열시키는 데 어떻게 이용됐는

지를 흥미롭게 고찰한 책이다.

누스바움은 현대 학자들이 

모두 정치논쟁을 넘어 상아탑

에 안주한다는 비아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필시 고대 철학

의 대가들에게서 영감을 얻기 

때문인 듯하다. 그녀는 “고대 

전통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정

치적 이슈와 유리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세네카는 로마 네

로 황제의 멘토였으며 황제가 

끔찍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

지하려 했다. 정치 현실을 피할 

길은 없었다.”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기 훨씬 

오래 전부터 공포가 정치 담론

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지난 2

년 사이 귀청이 떨어져나가고 

몸에 거부반응이 일어날 만큼 

소음이 커졌다. 누스바움은 분

명 공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라볼 뿐 아니라 그것이 어떻

게 정치 전략에 사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능하지만 그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어

떻게 벗어날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증오범죄가 증가하고 탄

핵설이 비등하는 요즘 어쩌면 

더 시급한 문제도 없는 듯하다. 

트럼프 시대에 분노를 ‘정화’하

고 희망을 찾는 법에 관해 그녀

의 이야기를 들었다.

‘공포의 군주제’에서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 

느꼈던 깨달음에 관해 썼다.

친구들과 떨어져 일본에 있

어서 평소 하던 대로 그

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당혹감과 공포를 표현할 

수 없었다. 그 뉴스를 들

었을 때 패닉상태에 빠

졌다. 유권자가 분열된 

건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런데 내가 왜 그렇게 공

포를 느꼈을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깨달았다. 

유익한 공포도 있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머리

를 맞대고 나라의 문제

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서

로 의논하지 못하도록 막는 감

정이 거세게 휘몰아쳤다.

공포를 어떻게 정의하나?

가장 원시적인 감정이다. 어

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으로 나오는 갓난아기가 느끼

는 최초의 감정이다. 인생을 살

다가 공포로 무기력하게 느낄 

때 우리는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건 모두 그들 잘못이야, 그 

여자들 또는 이민자가 우리나

라에 들끓고 있어”라고 말한다. 

정당하게 항의하거나 건설적인 

해법을 내놓기보다는 만만한 

표적에게 감정을 쏟아 붓는다.

공포는 또한 죽음의 필연성, 

그리고 배설물과 체액 등 인간

도 동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본

능적 반응인 혐오의 바탕을 이

룬다. 이는 어느 사회에서나 예

외 없는 진리다. 우리는 인종적 

또는 남녀간 하위 그룹 또는 계

급에 혐오를 투사한다. 다른 그

룹을 동물 취급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 그들을 더 복종시키

는 것이 사회적 종속과 차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우쭐함을 느낀다. 우리는 천사, 

그들은 동물이 될 수 있다.

생리와 출산을 하는 여성은 

모든 문화에서 항상 그런 표적

이 돼왔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육체를 상징하게 됐다. 흑인은 

동물에 더 가깝다는 인종차별

의 오랜 비유가 있다. 그리고 

유대인은 종종 곤충에 비유됐

다. 카프카의 ‘변신’은 한 남자

가 어떻게 갑자기 바퀴벌레로 

변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혐오는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공포를 느낄 때 때때로 고개를 

드는 감정이다. 이젠 사라졌거

니 생각했던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다. 아

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소굴로, 

이민자를 곤충 등의 침입에 비

유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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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와 공포를 부추기는 트럼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여기에 총기난사, 미투 운동, 밀입국자 부모-자녀 격리, 기후

변화, 탄핵…. 어두운 세계가 갈수록 더 음울해지는 듯하다. 미국

인의 스마트폰 화면에 쉴새 없이 뜨는 긴급뉴스 알림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치밀

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옴츠러든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악순

환이 계속된다. 

작가 이르샤드 만지는 “미디어에 종사하는 우리는 사람들의 눈

길을 끌고, 클릭 수를 늘리고, 수익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치유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주로 갈등의 이야

기를 전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둘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분노와 혐오’ 그리고 두려움을 넘어 지금 

미국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희망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철학

자 마사 누스바움에게 물었다(President Trump's Tactics of 

Fear And Loathing Can Be Defeated: An Interview With 

Martha C. Nuss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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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장가간 두 아들이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지 않았지만 어렸을 적부터 미국에서 자라났다. 아무래도 

미국적 방식과 문화에 더 친숙(親熟)해 있다. 하지만 이들

이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다. 피자가 아니다. 스테이크

도 아니다. 김치찌개이다. 왜 그럴까? 어렸을 적부터 집에

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에 더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친숙한 문화 속에도 익숙한 습관은 그 진가(眞價)를 발

휘(發揮)한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기(here) 그리고 지

금(now)"에서 살아가는 친숙한 환경은 여전히 이성(理性)

과 합리성(合理性)이 주류(主流)를 이루고, 거기에 감성(

感性)과 소비(消費)와 인공지능(人工知能)이 목소리를 크

게 내고 있는 환경이다. 

도대체 우리의 다음세대를 잠식(蠶食)해가는 친숙한 현

대 문화의 토대(土臺)는 무엇일까? 찰스 다윈을 결코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약육강식(弱肉强食) 세상에서 

자애로운 창조주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진화론은 

더 이상 과학적 이론에 머물러 있지 않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의 종교적 위치에 있다. 

사르트르는 어떤가? 그는 “실존(實存)은 본질(本質)에 

앞선다”라고 말했다. 사람은 이 땅에 목적(본질)없이 우연

히 던져진 존재(실존)라는 것이다. 이렇듯 하나님을 배제

한 여러 근대의 과학적, 사상적 토대위에 현대의 신앙 같

은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왜 다윈이나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뿐이겠는가? 유신론을 버리고 유물론으로 치닫게 

한 산업혁명도 쇼핑에 친숙한 현대문화의 토대이다. 기독

교가 서둘러 다음 세대를 영원한 것에 익숙한 세대로 세

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친숙한 현대문화에 휘둘려 사는 

다음 세대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一助)할 것이다. 

영원한 것에 익숙한 세대의 실제는 무엇이어야 하겠는

가?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삶에 익숙한 세대로 세

우는 것이다.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저들의 삶에 익숙해져

서 그 어떤 친숙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예배를 그리워하

게 해야 한다. 미국에서 자란 아이들이라도 어머니가 정성

으로 계속 만들어 준 김치찌개를 좋아하듯, 어떤 환경 속

에서도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세대로 세워야 한다. 

Calvin 칼리지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스

미스는 그의 책 “Imaging the Kingdom(하나님 나라를 상

상하라)”에서 ‘지성의 성화’에 치중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들에게 ‘습관의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파(說破)하였

다. 예배드림이 다음세대에게 계속 강조되고 또 실제적으

로 반복 훈련되어 마침내 익숙한 습관이 된다면 친숙한 

세상 문화의 어떤 상황에도 우리 자녀들을 내놓기가 두렵

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세상의 친숙한 문화를 이길 수 있

는 것은 하나님께 뜨겁게 드리는 익숙한 예배밖에 없다.

친숙을 넘어 익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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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은 공포 증오 극복하게 하는 증후군!
뉴스위크,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이 제시한 미국 당면문제 해결책 게재

정치참여, 항의시위...신앙, 인문학, 예술은 희망 양성소

냉소적 반응은 무가치...젊은 세대 지구 지키기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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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는 그의 초기 

사업 경력도 소개했다. 그는 

1956년 미국으로 이민했고, 

1969년에 소로스 펀드 매니지

먼트, 1973년엔 퀀텀 인다우먼

트 펀드라는 해지펀드를 설립

했다. 

1979년 소로스는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

책) 아래서 살아가는 흑인 학

생들을 돕는 등 해지펀드에서 

쌓은 부를 자선사업에 쏟아 붓

기 시작했다. 1993년 소로스는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을 설립해 

2018년까지 사재 320억 달러

를 기부했다. 이 재단은 100여 

개국에서 활동하며 ‘민주주의, 

투명성,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

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소로스 프

로필은 또 그를 수년 동안 괴롭

힌 악명 높은 우익 또는 반유대

인주의 음모도 지적했다. 2018

년 10월엔 소로스의 자택으로 

사제폭탄이 배달되기도 했다. 

소로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브

렉시트 지지자들, 빅토르 오르

반 헝가리 총리(소로스가 후원

한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다) 

등 다양한 비판자들의 표적이 

됐다. 그는 헝가리 태생 유대인

으로서 나치와 관련된 선전 공

격에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 

소로스는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를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등 사

실 난 거의 모든 이유로 비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악

마라는 소리도 들었다. 극단주

의자들이 나에 관한 거짓 음모

론을 믿고 나를 죽이려 든다는 

사실이 아주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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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에선 보수 진영이 공포

의 논리를 퍼뜨린다고 비난하

는 경향이 있다.

공포에는 자신이 피해를 보

리라는 믿음이 요구되며 선동

적 웅변으로 쉽게 조작된다. 그

러나 우파에만 무책임한 선동

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무책

임한 보수파가 상당히 많다. 

“공포의 군주국에서” 나는 

트럼프와 대비되는 인물로 몇

몇 민주당원이 아니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꼽았다. 그는 

9·11 테러 후 대단히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발언했다. 

그는 이런 일을 저지른 범죄

자들을 추적할 것이지만 모든 

종교나 국민을 죄악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한 

일을 모두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는 국민감정의 책임감 있는 

수호자였다. 그런 점에서 특히 

뛰어났던 지도자의 예를 들자

면?

프랭클린 D. 루스벨트(FDR) 

대통령은 신중하고 책임감 있

는 국민감정의 수호자였다. 

FDR은 가난한 사람이 고통 받

는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

하는 미국인의 성향을 알고 있

었다. 지배 계급의 태도는 “그

런 고통을 자초한 건 게으른 종

자인 그들”이라는 식이었다. 그

는 미국에는 빈민에 대한 새로

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빈민이 존경 받을 만

한 가치가 있는 존엄한 존재임

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들이 

고통 받는 건 나쁜 행동이나 게

으름 탓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

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사회적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

다.

그는 자신의 뉴딜 정책을 통

해 이를 널리 알릴 예술가들을 

고용하기도 했다. 일례로 도로

시아 랭은 미국 빈곤의 가장 인

상적인 사진들을 찍었다. 존 스

타인벡도 같은 맥락에서 소설

을 썼다. 이는 중요한 일이었

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대중

의 분노를 어떻게 생각할지 보

여주는 모델이다. 수호자로서 

그의 문제는 사뭇 달랐다. 자신

의 운동뿐 아니라 일반 대중 속

에 어떻게 감정을 형성하느냐

에 관한 문제였다. 분노에는 끔

찍한 잘못이 있었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

게 고통을 가하려는 보복적 성

격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 

길은 미래지향적이거나 혁신

적 또는 급진적이지 않고 단순

히 손쉬운 행동 방식이기 때문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여겼다.

이어 그는 “분노를 품고 우

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물었다. 그들의 분노를 정

화해 표출하도록 하고 정의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희망 그리

고 무엇보다 사랑 같은 다른 감

정과 연계돼야 한다고 그는 말

했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할 필

요도 없지만 그들의 인간성 그

리고 선행 가능성에 대해 기본

적인 호의를 가져야 한다. 사람

은 항상 경청하고 변화할 수 있

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는 

백인을 향해 이렇게 말하곤 했

다. “당신들은 ‘자금부족’이라

는 부도수표를 우리에게 남겼

지만 언제든 당신들의 빚을 갚

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하고 어려

운 미국의 정치 상황에서 여론

을 형성하는 훌륭한 방법이었

다. 그에게 그런 고매하고 시적

인 웅변의 힘이 없었다면 온 나

라가 잿더미로 변했을 수 있다. 

그가 살아 있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기능하

는 데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

고 썼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

명한다면?

절대적 군주제 아래서 군주

가 복종과 충성만을 강요한다

면 군주의 명령에 의존할 수 있

다. 그러나 의존은 신뢰와 다르

다. 신뢰는 그 이상을 의미한

다. 자신의 프로젝트와 미래를 

외부에 노출시켜 다른 사람의 

처분에 따를 수 있게 하려는 의

지를 뜻한다. 

잘못된 결혼의 예를 들어보

자. 누군가 공포로 지배한다면 

그 사람의 가혹한 행위에 의존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신뢰

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희망과 

미래가 모르는 사람들 손에 달

렸다는 사고에 의존한다. 잘못

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하고 자

신의 의견이 항상 채택되지는 

않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참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가 나오

리라는 신뢰가 있다. 그러려면 

상대 진영 사람들이 뭔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들

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신뢰는 존중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신을 외부에 

노출시켜 그 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그것은 정치

절차를 향한 특정한 태도를 요

구하는 큰 주문이다. 트럼프 대

통령이 그런 절차를 공격한 데 

큰 당혹감을 느낀다. 부정투표

가 이슈라기보다 그에 관해 고

장난 레코더처럼 무한 반복하

는 게 더 나쁜 일이라는 증거가 

많다. 미디어에 대한 트럼프의 

공격도 마찬가지다. 뉴스(적어

도 그중 다수)가 진실이라고 믿

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절차가 

주효하려면 거기에 의존해야 

한다.

기독우파 그리고 트럼프 대

통령의 배타적 언사에 대한 그

들의 지지는 어떤가?

종교는 상당히 강력한 희망

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은 그

런 배타적 언사에 맞서 싸워 왔

다(2008년 대선 캠페인 중). 오

바마가 복음파들에게 지지를 

요청했을 때를 기억하는가? 그

에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올바

른 일이었다. 대중의 특정 그룹

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미국에 

증오발언의 자리는 없다고 말

해야 한다.

희망이 어떻게 공포의 해독

제가 되나?

흔히 희망은 공포의 반대말

로 간주되며 그런 일면도 있다. 

그러나 철학적 전통에선 양자

가 대단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

적한다. 모두 몹시 불확실한 그 

결과가 자신에게 의미심장하

고 중요한 뭔가가 될 것을 요구

한다.

스토아학파는 불확실한 것

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망

에만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법

을 배우라고 가르쳤다. 완전한 

스토아학파(자신의 이성과 의

지에의 순응)라면 두려움이나 

희망이 없을 것이다. 아주 많은 

게 급속도로 폭정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상에

선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하

지만 그래도 그런 반응은 좋지 

않았다. 나처럼 다른 사람이나 

조국 또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

는 것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공

포와 희망을 모두 품게 될 것이

다.

키케로는 로마공화국을 사랑

한 스토아 학파였다. 그는 로마

공화국을 위해 싸우다 죽었다. 

한번은 딸의 죽음과 공화정의 

몰락을 애도하고 있었다. 친구

들이 그만 두고 스토아학파답

게 행동하라고 하자 그는 말했

다. “아닐세, 이건 중요한 일이

야. 내가 비통해 해야 하네.” 우

리는 그를 본받아야 한다고 생

각한다.  희망컨대 정치적 자객

들에게 암살당하지 않고 말이

다! 그는 거의 말 그대로 자객

들의 칼날에 목을 내밀었다.
<16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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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

화 영화 ‘쿵푸 팬더’. 쿵푸

의 실력이 잘 늘지 않고 다

른 동료들에 비해 많이 뒤

쳐져 있음을 낙심한 주인

공 팬더 포가 자기 집에 돌

아가겠다고 스승인 우그

웨이에게 말하자 스승은 

이렇게 타일렀다. “너는 너

무 과거와 미래에만 집착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고, 내일은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오

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gift)이래. 바로 그것이 현재

(present)를 선물(gift)이라고 부르는 이유야.” 너무 멋진 

대사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하다. Present is 

present! 희망으로 가득 찬 기해년이 시작되었다. 황금돼

지라는 말 속에 다분히 기복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황

금으로 된 돼지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진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뜻이다. 태평양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어마

어마하게 많을지라도 내가 낚아 올린 것만이 내 것인 것처

럼 백 년을 산다 해도 세월을 아껴서 잘 사용한 것만 내 것

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허송세월일 뿐이다. 시간에는 과거

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 이 3시제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

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했듯이 현재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

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서 현재를 보게 될 것이고,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결국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여준 시간관 역시 현재를 가

장 중시하였다.

우선 과거를 잘 해석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는 인간적으

로 화려한 자신의 과거를 개에게나 던져줄 쓰레기처럼 여

겼다. 그것들을 얻고자 할 때는 대단한 것으로 여겼었지만 

예수를 믿고 보니 부질없는 것들이었음을 깨달았다. 사실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예수를 만나기가 더 쉬웠을 수도 있

다고 여겨졌다. 목회현장에서 인간적인 배경이 좋아서 신

앙을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초라한 경력 때문에 일평생 

거기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도 많이 보았다. 자신의 운명

을 탓하고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대하고 복음에 마음

을 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가.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기로 결심했다. 과거는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엄혹한 사실 때문이었다. 바꿀 수 없다면 수용하는 것이 지

혜고 용기다. 변할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애를 태우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다. 과거는 잘잘못을 떠나서 잊어야 한다. 잘

한 것을 잊어야 하는 이유는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이고 잘

못한 것 역시 잊어야 하는 이유는 상처에 시달리기 때문이

다. 두 경우 모두 현재를 충실히 뛰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는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

가 빚어내는 결과물이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데 미래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

시지만 얼마든지 내 맘대로 자유롭게 살게 하시면서도 하

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모든 것이 운명처

럼 주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든 결과 역시 내 책

임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고, 하나님은 현재

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심판하신다. 
<5면으로 계속>

“현재가 선물이다!” 

민경엽 목사
(오렌지 카운티 나침반교회)

“자유민주주의 기수...국가주의, 포퓰리즘과 싸웠다”

희망은 공포 증오 극복하게 하는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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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서 신앙의 참 모습을 보여 주었

던 실화를 소재로 만든 영화 '불

의 전차'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델은 영

국의 단거리 선수로 100m 금메

달 유망주였는데 그가 출전할 

종목의 경기가 하필 주일에 배

정됐습니다. 이에 에릭 리델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

려야 하며 주일에 치르는 경기

는 신앙 양심상 출전할 수 없다

고 하여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국가

의 배신자, 옹졸한 신앙인이라

며 비난했습니다. 올림픽에 나

가 주의 이름으로 달리기 위하

여 수년간 피나는 노력을 한 그

는 자신의 주 종목인 100m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날 열린 

400m 경주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400m를 뛰어 본 적이 

없는 에릭 리델의 경기에 주목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예선

을 꼴찌로 간신히 통과했습니

다. 그럼에도 그는 낯선 종목인 

400m에서 세계신기록으로(47

초06)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는 

"내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하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올림픽 우승으로 일약 대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나 유명

세를 멀리하고 선교사의 사명

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중국 텐진에 선교 

현장으로 홀연히 떠났습니다. 

이 작품은 1982년 제54회 아카

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작품·각

본 등 5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삼상 2:30에 “나를 존중

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

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

각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

합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

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

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

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을 존중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온전한 주일성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일을 잘 성수하는 신앙을 가

져야 합니다.

1.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주일은 창조신앙을 고백하

는 날입니다(출20:10). 하나님

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

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만

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

심을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리

는 날이 주일날입니다. 나를 창

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

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

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거룩하

심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고백

하라는 것입니다.

2)주일은 부활신앙을 고백하

는 날입니다(계1:10).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

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

다. 성경의 중심은 주님입니다. 

주일이란 주님의 날이라는 뜻

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님께

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

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

니다. 이것은 처음 사도들로부

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에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

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

리는 것은 부활신앙을 고백하

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요, 주님의 부

활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

니다.

3)안식신앙을 고백하는 날입

니다(출20:11).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

을 하셨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안

식은 말 그대로 쉼을 얻는 것입

니다. 사람은 육신도 영도 쉬어

야 합니다. 영이 쉬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쉬는 것입니

다. 

주일은 영과 육이 함께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안식하는 은

혜가 있습니다. 주일의 안식은 

천국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

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

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영원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식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

니다.

2.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

켜야 할까요?

1)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출20:11).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은 주일은 다른 날과 구

별된 날이라는 마음으로 지키

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한다’

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다른 날

과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사 

58:13-14에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

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

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

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의 안에

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하

였습니다. 여기서 주일을 가리

켜 말씀하신 것을 눈여겨보아

야 합니다.

(1)주일을 ‘내 성일’이라고 하

셨습니다. 주일은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

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2)또한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하는 날이기에 즐거운 날입니

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즐거

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

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람

에게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3)또한, 주일을 ‘존귀

한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존

귀한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 안식하신 날이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이

라고 하시면서 존귀하게 여기

라고 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2)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주일은 ‘

하나님의 날’이라는 생각을 가

져야 합니다. 죄 짓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고 필요 이상의 오락

을 금해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

과 말과 행동으로 구별해야 합

니다. 내 육신을 위한 일은 삼가

야 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

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84:10에 “주의 궁정에

서 지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의 천 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

에서 영화를 누리기보다 하나

님의 전의 문지기가 더 좋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

앙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

모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잘 준비하여 지켜야 합

니다. 우리 근대문화가 많이 발

전하여 각자 여러 가지의 할 일

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

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주

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꼭 가야

만 하는 결혼식 같은 것은 미리 

가서 인사를 하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주일이면 예

배당에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헌금

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예배 시

작 10분전에는 먼저 와서 기도

로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

니다. 이렇게 준비를 할 때에 기

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

는 것도 다른 날로 바꾸어야 합

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 자

세를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영

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일을 거

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주일이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주

일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야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목숨 걸고 지

켜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고 환

경이 어떻다고 변명하지 말고 

세상이 다 다른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됩

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

십니다. 그 기쁨은 여러분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

니다.

3. 주일을 귀중하게 지킨 결

과를 보세요(사58:14).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

나님이 맡기신 찬양과 전도와 

봉사와 섬김의 일을 하는 날입

니다.  

1)주일을 잘 지키면 네가 여

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고 하셨습니다(사58:14). 여기

서 말하는 ‘즐거움’이란 말은 ‘

고상하다. 우아하다'는 말입니

다. 이 단어 앞에 '여호와 안에

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

와 안에서 고상하고 우아하다

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고상한 영적

인 체험을 한다는 말입니다. 나

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영적

인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입니

다.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이 

준비된 주일을 지켜보세요. 다

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영

적인 즐거움을 경험할 것입니

다. 나에게만 속삭여 주시는 하

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

다.

2)땅의 높은 곳에 올려 주신

다(사58:14중). 땅의 높은 곳은 

축복을 말합니다. 진급을 말합

니다. 땅에서 잘되는 것을 말합

니다. 머리가 될 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다른 모

든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룩하게 주일

을 지키는 믿음을 가진다면 예

수 믿는 여러분들 자손이 어디

를 가든지 존귀한 자들이 될 것

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

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을 하나

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

다.

3)야곱의 업으로 길러 주십니

다(사58:14). 야곱의 업이란 야

곱처럼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는 말입니다. 야곱은 형과의 불

화로 집을 떠나 갈 때에 맨손으

로 밤에 도망 간 사람입니다. 그

런데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

다. 야곱의 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1)물질의 복 (2)장수

의 복 (3)자녀의 복 (4)영적인 

복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잘 지

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

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우리는 우

리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주일 

성수의 신앙을 확실하게 교육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

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

라.” 

주일은 복 있는 날입니다. 주

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에

게 복을 주십니다. 영과 육이 잘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요, 구별된 날입니

다. 다른 날과 다른 하나님의 날

이요,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

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

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일년내내 일

평생 주일성수하다 복받고 가

문을 살리는 복 받기를 축원합

니다.
뉴욕영안교회: (917)963-9356

김경열 목사
(뉴욕영안교회)

푸/른/초/장

(출애굽기 20장 8-11절, 이사야 58장 13-14절)

거룩한 날, 구별된 날

나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

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개척하

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 

그 이유는 기존해 있는 교회

는 다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전통이 있어서 청빙 받는 목

사는 그것을 기반으로 목회를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만일 청빙된 목사가 새로 받

은 비전이 있어 무엇인가를 

바꾸기를 원한다면 많은 어려

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럴 

바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쪽이 

쉽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니 두려

움이 찾아왔다.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실력과 인격

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성

도들과 마찰이 생겨 목회에서 

실패하는 것이 생각난 것이

다. “그런 목사님들도 어려움

을 겪는데 나같이 경험도 없

는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성도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하는 생각이 앞섰다. 그래서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3일 동

안 금식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의 기도에

서 나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이 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

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을 계

속 던졌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응답은 다음과 같은 말씀

이었다. 

“그래 네 말은 아무도 들어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어리

고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네 말

을 하지 않고 내 말을 전한다

면 그들은 들을 것이다.” 그 

응답은 참으로 나의 머리를 

깨끗이 정리하여 주었고 마음

에 평안을 갖게 하였다. 내가 

특별히 무엇을 고안하여야 하

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이 주신 말씀대로 전하고 행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모세가 호렙산에

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

던 때가 생각났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일을 

하던 늙은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고 말씀

하셨다. 그때 모세는 자신은 

늙고 무능하여 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은 전능하

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것

을 약속하며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셨다. 그 때 모

세는 하나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스라엘 백

성이 저를 보고 너를 보낸 신

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냐는 것

이었다. 그 때 하나님은 다음

과 같이 말할 것을 알려주셨

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리

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

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그들이 들을 것”을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

세는 시키는 대로 했고 온 이

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따

르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목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쉬울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

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뭔

가를 만들어서 말할 것이 없

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 가운

데 하라는 것을 말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

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목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에 성도를 향하여 하라고 명

하는 것을 전했고 성경이 금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전했

다. 그리고 어떤 행사든지 어

떤 일이든지 말씀으로 검증된 

것만 하자고 했고 검증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말자고 했

다. 그 결과는 목회 28년동안 

성도들과 부딪쳐 본적이 없었

으며, 우리교회는 이민교회에

서는 보기 드물게 28년 동안 

분열이 없는 교회로 지내오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하는 일

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교회에서는 

28년 동안 그 어떤 목적으로

도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하

지 못했다. 그 이유는 성전에

서 장사하던 자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당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장

사를 한 것은 아니었다. 멀리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흠이 

없는 제사물을 쉽게 사기 위

해 양과 소등을 팔았고, 해외

에서 오는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속전을 세겔로 바꾸어주

기 위하여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

해 얻게 되는 이익금을 보며 

제사장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성전은 점점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성전에 온 사람들

은 기도보다는 장사에 더 관

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고 호통을 치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 어떤 물건도 

교회에서 매매하자는 말을 하

지 못했다. 단지 무엇인가 필

요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구했

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경제적

으로 전혀 어렵지 않게 되었

다는 것이다. 

목회 28년을 지나면서 개척

시 기도중 하나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은 너무

나 귀한 것이었음을 지금도 

생각하며 앞으로도 그 가르침

을 따라 목회할 것을 다짐해

본다. 그리고 새해 1월을 지나

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해

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생각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라는 생

각을 해본다. 성경에 저촉되

는 것은 하지 말고 성경이 명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추

진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한다면 모든 계획이 은혜롭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

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david2lord@hotmail.com

목자의 묵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네가 내말을 하면 그들은 들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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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오렌지카운티에서 개척해 목회하는 40대의 목사입니다. 교회

가 재정이 약하여 목사 사례금은 생각지도 못하며 교회 헌금은 렌트비와 

유틸리티로 거의 다 나가는 실정입니다. 교회에서 제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저는 주중에는 작은 개인 비즈니스를 제 처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목회했지만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낙

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현 상황에 충성

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목사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모 목사

A: 목사님, 개척교회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목사님

의 목회를 하나님이  올해는 크게 축복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상담이론에 

수용, 전념 치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Acceptance & Commitment 

for healing입니다. 지난날의 나를 힘들게 한 과거의 문제들 상처와 실수, 실

패는 Acceptance 즉 수용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인정하되 그러

나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과 사명을 위해 

Commitment 즉, 헌신하고 전념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목사님께 2가지를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1)스피드, 즉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빨리 그리고 많이 보다 든든한 기초,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목회의 주안점을 두십시오. 1983년 알라스카 앵커리지를 떠난 대한

항공 007여객기가 항로를 이탈해 소련 영공을 날다가  소련 전투기에 맞아 

추락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공중에서 격추를 당해 비행기가 추

락하면서 한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속도보다 방향

이 더 중요함” 을 교훈해줍니다.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도 올바른 방향

으로 가지 못하면 재앙이 됩니다.  개척교회는 자기 자신과의 피 마르는 싸

움이며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교회 부흥의 임계질량이 차기까지 

기초를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교

인들의 신앙을 굳건히 다지고 수보다 질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흥의 파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2)성공보다 승리와 섬김의 목회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기 전에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질

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때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한동안 대답을 못하시다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

다. “나는 아직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서서평 선교사의 일대기를 저는 교우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릴 때 인생은 불우하고 불

행했습니다. 친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의술과 신학

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한국에 의료 선교사로 와서 여성들에게 성

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여성 지도자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의 생활비

를 대부분 병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데 

썼습니다. 자신은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하다 결국은 영양

실조와 풍토병으로 고생하다 외롭게 죽었습니다. 그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그의 책상 앞에 가자 그 책상 앞에는 이런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Not Sucess But service(성공이 아니라 섬김)” 그렇습니다. 목회에는 성공

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승리와 섬김만이 있을 뿐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목회는 속도보다 방향, 성공보다 승리와 섬김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우리 모두가 어린이들이 자동차

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이유는 절대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삶의 결정을 내

리는 것 역시 맡기지 않습니다. 그

들의 나이에 올바른 판단력을 내릴 

수 있는 가치관형성이 아직 되어있

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도 마

찬가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자녀들에

게도 새롭고 건강한 다짐을 할 수 있

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스

마트폰 대신 아직까지 성경통독을 

안한 자녀들이라면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신약을 6

개월간 한번, 일년에 신약만 먼저 2

번을 통독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

니다. 두 번째 통독 때는 “하나님, 예

수님, 성령님”의 성품에 대해 노트하

면서 읽도록 하면 더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면 

안되는 10가지의 종합적 이유들

1. 아이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

제할 수 없기 때문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마트

폰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

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실은 십대들의 71%가 스마트폰 활

동을 부모로부터 감추고 있으며, 많

은 부모들이 또한 그들의 자녀들이 

포르노에 빠져있거나 “그것”에 연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말 다행으로 

여기는데, 실상은 완전히 빠져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인정하고 싶지 

않으나 통계적으로 사실이 돼버린 

슬픈 현실입니다.

 

2. 사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

에서도 영원히 남기 때문

Vanity Fair에 글을 기고하고 있

는 저널리스트 낸시 조 세일즈가 그

녀의 충격적인 책인 ‘아메리칸 걸스’

에서 소셜 미디어와 십대들의 비밀

스러운 삶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제

는 대도시부터 시골 Bible Belt 지역

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에서 누드 

셀카나 sexting을 보내는 일이 흔해

졌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

에 대해 많은 (기독교 학교에서 온) 

여고생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 모

두는 사진을 보내라는 압박이 쉬지 

않고 가해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

다.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자녀들이 그러한 압박 속에 처할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많은 아

이들이 결국 압박에 굴복하고, 그 결

과로 삶은 망가졌습니다. 사진들은 

영원히 남습니다.

 

3. 신뢰와 위험의 이유로 투표, 음

주, 운전 등의 권리를 어린 아이들

에게 주지 않으면서 그것보다 더 위

험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허락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도 위험한 결정

이기 때문

아이들이 포르노를 처음 보는 평

균(average) 연령은 현재 11살이지

만 공립학교 수업과 숙제가 컴퓨터

화 되어지면서 어리게는 5살 때 보

는 아이들부터 시작하여 9살 때 더 

자주 접하게 됐다가 포르노 중독까

지 걸린 아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

다는 사실을 어린이들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것

은 그들을 얼마나 열심히 감시하거

나 스마트폰 기능을 차단하려고 노

력하든(완전히 할 수도 없는) 그것

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

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상의 

성적 타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온라인에 접속하는 대

다수의 젊은이들은 이제 포르노를 

통해 어린 소년, 소녀들을 봅니다

(Tvnext 홈페이지에 어린이들끼리 

보는 포르노에 대한 리포트 참조). 

그들 중 대다수는 이전 세대들이 상

상할 수 없었던 것(비정상적 성적폭

력이 포함된)들을 보고 있습니다.    

 

4. 자녀들이 성적 폭력을 스마트

폰의 포르노를 통해 배우고 시도하

기 때문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한 포르노를 통해 성적 폭력에 노

출됩니다. 이전 저희 Tvnext article 

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아

이들끼리 그들 사이에서의 성학대

가 조사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

고,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이 경보를 

울리고 있는 가운데, 아이들이 포르

노에서 본 것을 또 다른 아이들에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점점 더 많이 학부모와 교육자들에

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스마트폰을 만드는 이들도 이 

기계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

우리 사회는 아직 이 스마트폰 기

술들을 적절히 통제하는 방법을 찾

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

한 스마트폰들과 이 스크린을 만드

는 바로 그 실리콘 전문가들은 이 장

치들이 아이들에게 불건전하고 어

두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인

정하기에,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스

마트폰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엄격

하게 제한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

다.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사람들조

차, 젊은이들에게 위험하다고 말한

다면 우리는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다음 회에 계속>    

     sarahspring2009@gmail.com

어린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10가지 이유 및 대책(상)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1면에서 계속>

한 예로 그는 2014년 크림반

도 병합을 기념하는 크렘린 연

설에서 키예프를 “모든 러시아 

도시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키예프 공국의 블라디미르 대

공이 988년 정교회를 국교로 

도입하면서 세례 받은 곳이 키

예프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키예프 공국은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 모두 자신들의 역사

로 여기는 나라다. 푸틴이 종교

를 무기로 우크라이나 수도까

지 종속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교회 독립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는 우크라이나 포로센

코 대통령의 주장도 이런 맥락

에서 나왔다. 이런 와중에 콘스

탄티노플이 나서 키예프와 모

스크바는 서로 독립된 관계라

고 선을 그은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침묵 중인 다른 독립교

회들도 장기적으로 우크라이

나 교회의 합법성과 독립을 인

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열 결정

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와 우크

라이나 간의 갈등과 분쟁이 전

면적인 전쟁으로까지도 확산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

이다.  

<3면에서 계속>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무척

이나 많이 나온다. 죄악된 니느

웨 성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

정하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

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자 왕으로부터 시작하

여 모든 백성, 심지어 우수마발

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을 변경

하셨다. 이 역시 현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

다는 예다.

중요한 것은 현재다. 하나님

의 은혜의 특성은 우리가 생명

이 붙어 있는 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 지금, 현

재에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은 항상 현재의 기회를 열어놓

으셨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

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

원의 날이로다.” 아무리 내가 

형편없이 넘어졌다 해도 현재 

다시 일어나고자 하면 하나님

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준다. 그

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이

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다. 과거도, 미래도 다 현

재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제대

로 해왔다고 생각한다면 그 길

을 계속 유지하라.  일관성 있

게 밀고 나가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나 만약 지

금까지의 방향이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유턴하라. 자동

차 운전을 할 때 길을 잘못 들

었다면 유턴 사인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안전한 곳에서 해야 

한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티켓

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님 앞에서는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미국인들이 붙

이고 다는 범퍼스티커에 이런 

것이 있다. “God allows 

U-turn anywhere! Do it 

right now!”  하나님 앞에 돌

아올 때는 아무 데서나, 아무 

때나 유턴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현재(present)는 우리

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

(present)이다. 세상은 과거에 

매여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선물을 허비하게 만든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를 

선물로 주셔서 미래의 가능성

을 열어놓으신다. 현재에 임하

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의 과거는 아름답게 변화되고 

우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동방정교회 1,000년만에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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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 도 

밖 외국

에서 살

고 있는 

180만의 

힌 디 어 

사용 인

구 중 대

다수는 접경국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그리

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살고 있

다. 그 외 다른 나라들에도 큰 

힌디어 사용 공동체들이 있다. 

"Hindi"라는 용어는 이 사람

들의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복

합체를 적절히 표현하지는 못

한다. 왜냐하면 힌디는 단순히 

언어상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힌디어를 사용하는 인도

인들은 중앙아시아에 널리 흩

어져 있는 종교적이고 사회적

인 집단들의 집합체다. 그들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종교상의 힌두-무슬

림 경쟁구도를 포함해 문화적

이고 역사적인 면에서 ‘집단공

동체의식(group identity)’을 

갖고 있다.

인도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높은 

카스트 신분계층이며 교육받

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며 많은 

부분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아

들인다.

삶의 모습

힌디어는 인도-아리안계 언

어다. 많은 힌디 단어들은 산

스크리트어(Sanskrit, 범어)에

서 빌려온 것이고, 데바나가리 

문자(Devanagari letter)로 쓰

여진다. 예전에 우르두어족(대

부분 무슬림)과 힌디어족(대

부분 힌두교)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1947년 인도와 파키스

탄의 분리로 이어졌다. 그 때 

이후 지금까지 두 집단 사이

에는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서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

다. 힌디어는 인도의 공용어가 

됐고, 우르두어는 파키스탄의 

공용어가 됐다. 하지만 파키스

탄에는 현재 "인도-파키스탄

인"이라 불리는 힌디어를 사

용하는 85,000명의 무슬림들

이 있다. 불행하게도, 파키스

탄과 인도가 분리될 때 인도-

파키스탄인들은 엄청난 고통

을 겪었다.

힌디어계 사람들은 수많은 

사회집단으로 나눠진다.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힌두

교도들은 "카스트"라 불리는 4

개의 주요 사회 계층으로 나

눠진다. 이 집단들은 "정결과 

불결"의 원리에 기반을 둔 계

층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 신

분서열상으로 볼 때, 세습되는 

4개의 집단은 승려와 학자들

인 "브라만", 통치자들과 군인

들인 "크샤트리야", 상인과 전

문직업인들인 "바이샤", 노동

자들과 하인들인 "수드라"다. 

이 4개의 카스트들은 각각 그 

안에 수많은 하위 카스트들을 

가지고 있고, 그 하위 카스트

들은 다시 작은 단위들로 나

눠진다.

카스트는 직업 외에 관습과 

풍속과 습관 등에 근거를 둔 

문화집단이다. 셀 수 없이 많

은 하위 카스트들과 그 아래 

작은 단위들로 구성된 힌두 

사회의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

분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끊

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

이 서로 다른 카스트 간에 결

혼하는 일은 거의 없다. 비록 

브라만이 위대한 종교적이고 

학술적인 카스트로 여겨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에게 힘

과 권력을 주었던 교육과 학습

은 현재 힌두의 모든 종족과 

계층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힌디어는 사업과 교육과 언

론의 언어다. 힌디어족들은 새

로운 거주지에서 점점 서구화

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

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소고기

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고기

를 먹는다. 또한, 힌두 여인들

은 이혼과 재혼의 권리를 가

지고 있다. 몇몇 남자들만이 

여전히 "도티"(dhoti, 힌두 남

자가 무릎을 덮도록 치마처럼 

입는 흰색의 하의)을 걸친다. 

그리고 여인들은 공식적인 행

사 때나 이따금씩 "사리"(sari)

를 걸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서구식 옷을 입는다.

무슬림의 힌디어족 여인들

은 여전히 "푸르다"(Purdah)

의 전통을 지키는데, 이것은 

격리돼있다는 의미에서 몸 전

체, 특히 눈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푸르다는 서구화와 도

시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약화된 격식의 다양한 수준으

로 실행되고 있다.

신앙

힌디어족의 대부분은 힌두

교도들인데, 힌두는 종교라기

보다는 생활방식으로 여겨지

고 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

들은 선하거나 악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한다. 그들은 신들

을 달래고 재앙을 피하기 위

하여 정기적으로 제사와 제물

을 받쳐야 한다고 믿는다.

힌두교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육체가 죽

을 때 영혼은 다시 환생해 동

물이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게 된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

는 신들 중에는 동물의 모습

을 한 것도 있다. 소는 신성시 

되고, 다른 동물들도 숭배된

다.

"업"(karma)의 원리에 따르

면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영

혼은 더 높은 신분으로 환생

할 것이지만 사람이 악하게 

산다면 그 영혼은 더 낮은 지

위로 환생할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힌디 어족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과 영화 "예수"

가 있다. 그러나 힌두 사람들

은 먼저 수백만의 거짓 신들

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야 하며, 예수님께 믿음을 가

져야 한다. 이와 같이 무슬림

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오

직 기도만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산한 힌디(The Diaspora Hindi)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호주연합교회 동성결혼 합법화...파장 우려

호주연합교

회 ( U C A · 

U n i t i n g 

Church of 

Australia)의 

동성결혼 합

법화 법안이 

지난 5일부터 도입됐다. 미국장로교(PCUSA)

와 함께 한국 선교에 큰 기여를 했던 호주연합

교회의 이 같은 결정이 한국내에 미칠 파장에

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호주연합교회는 지난해 7월 열린 15차 총회

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

에서 ‘사람의 결합’으로 조정하면서 결혼에 대

한 새로운 정의를 내렸다. 이를 통해 동성간 결

혼을 수용했다. 교단법엔 목회자들이 동성간 

결혼식에서 주례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뒀다. 

다만 목사들의 동성결혼 주례는 강제 조항은 

아니다. 교단이 목회자의 자율권은 인정한 셈

이다.

결정 이후 교단 산하 6개 주 총회는 법안의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교단법에는 총

회가 결의한 안건에 대해 과반이 넘는 주 총회

가 반대할 경우 재심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4대 2로 나와 총회 결정을 확정했

다.

이에 따라 호주 교회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김도영 호주 애들레이드 패이넘로드연합교회 

목사는 10일 “이미 지난 7월 총회 직후 교단을 

탈퇴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여럿”이라며 “이

민자와 원주민교회를 중심으로 동요가 심하

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앞으로 동성결혼 주

례를 하지 않으려는 목사와 이를 지지하는 교

인들,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

면서 교회마다 동성결혼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

피하다”고 우려했다.

UCA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한

국기독교장로회(기장), 기독교대한감리회와 공

식 협력 관계에 있다. 교단 관계자들은 UCA의 

결정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

다. 

중국공안 폭행에 교회지도자 아내 유산

중국 정부가 

지역교회를 탄

압하는 과정에

서 한 임산부

가 유산한 것

으로 확인됐

다.

중국 선교계와 한국 순교자의소리(VOA·대

표 현숙 폴리 목사)에 따르면 중국 공안은 지난

해 12월 초 산둥성 칭다오(靑島) 시 ‘이른비언

약교회’를 급습했다. 이 과정에서 한 크리스천 

여성이 지난 5일 유산하고 말았다. 정신적 신

체적으로 폭행과 고문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 여성은 수감 중인 이른비언약교회 지도자

의 아내이다. 이 여성은 지난 달 9일 침대에 누

워있다 공안에 끌려갔다. 연일 심문을 받았다. 

공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결국 하혈을 했고 

교인들이 이를 발견했다. 병원에서 유산했을 

때 그녀는 임신 10주차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기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벨이 형 가인에게 

살해된 것처럼 중국 공산당에게 무참히 살해당

했다. 아이를 잃은 뒤 그녀는 슬픔을 이겨내며 

‘길 위에(On the Way)’라는 시를 썼다. 그녀는 

이 시에서 하나님이 아벨을 천국으로 데려가셨

고, 자신을 포함한 모두는 저 천국으로 아벨을 

만나러 가는 길 위에 있다고 표현했다.

현숙 폴리 한국순교자의소리 대표는 “2019

년 첫 번째 중국인 순교자”라며 중국의 기독교

인 형제자매를 돕자고 호소했다. 폴리 대표는 “

중국은 기독교교회를 자신의 정책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있다”며 “자유롭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중

국교회의 형제자매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는 사

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 미국 셧다운…

미국 연방정

부 셧다운(일시

적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

장 기록을 갈아

치웠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셧다운 장기화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

로 지난달 22일 0시부터 시작됐던 이번 셧다운 

사태는 13일을 맞으며 23일째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역대 최장 셧다운을 기록한 

정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됐다. 종전까지 

최장 기간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빚

어졌던 21일이었다. 하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

지 않아 셧다운 최장 신기록은 경신될 가능성

이 높다.

워싱턴포스트(WP)는 셧다운 신기록의 주범

으로 협상에서 타협보다는 오로지 승리만을 추

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략’

을 지목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미 의회를 찾아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점심식사

를 했던 자리에서 20분 동안 홀로 “승리”를 외

쳤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비핵

화 협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승리하

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시리아 내전과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기

고 있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

통령은 “공화당이 뭉치고 있으면 멕시코 장벽

을 둘러싼 이민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비난의 화살을 맞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멕시코 국경장벽이 비인도적

이며 불법 이민을 막는 데 실효성이 없다는 이

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을 내놓지 못

하고 ‘노(No)’만 외치는 민주당의 답답한 리더

십을 향해서도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트

럼프 대통령은 12일 트위터 글에서 “민주당은 

워싱턴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민주당은 15분

이면 셧다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

태를 선포할지 여부다. 76년 제정된 국가비상

사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라고 

판단될 경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

태를 선포하면 의회 승인 절차 없이 멕시코 장

벽 건설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 내에서도 “의회 권한 침해”라

는 반발이 터져 나온다. 멕시코 장벽 건설을 둘

러싼 논란이 국가비상사태 사유에 해당되는지

를 놓고 법리 공방도 빚어지고 있다. CBS방송

이 미국 성인 14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는 국가비상

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은 33%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발 뺐다. 그러나 그가 국가비상사태 선포 카

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셧다운 장기화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핵화 

협상의 주무부처인 미 국무부에서는 셧다운 여

파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이 무급 휴가

를 간 것으로 알려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

비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인력

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2월 말·3월 초’ 개최 

시나리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해결에 집중하느라 

2차 회담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

통령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셧다운 사태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는 않을 것”이라며 “개최가 확정되고 인력을 

집중 투입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

다. 셧다운 중에도 출근하는 필수 인력들이 북

한 비핵화 협상을 챙기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트럼프, 김정은에게 친서…美·北 긴박 움직임

미국과 북한

이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2

차 북·미 정상

회담이 임박했

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

리고 있다. 2월 중순보다 시기가 앞당겨질 것

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 주 중 미국에서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에선 북·

미 실무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

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막판 조

율에 전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하이라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친

서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14일 보도했다. CNN은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친

서가 인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번 주 중 2차 북·미 정상회

담의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친서를 주로 받던 입장에 있던 트럼프 대통

령이 발신자가 된 것은 의미심장하다. 자신이 

직접 나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매듭짓

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

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소통의 트레이드마

크가 된 ‘친서 외교’를 이번에도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보낸 친서의 구체적

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흔들어 보이면서 “나는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두 번째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기대감을 키우

는 요인이다.

두 정상이 속도를 내자 당국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

면 파트너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

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확정하

고, 의제를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구

체적 비핵화 조치와 대북 제재 완화로 대표되

는 미국의 상응조치를 맞교환하는 ‘비핵화 빅

딜’ 방안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

로 전망된다.

한·미-북·미 협상 사이에 낀 주한미군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

이 주한미군을 

전격적으로 감

축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미국

에서 연이어 나

오고 있다.

주한미군 문제는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 협

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라는 두 개의 협상에 

끼여 있는 상태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2

일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란의 핵으로 부상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1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금을 결정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LAT는 “방위비 협상이 타협점을 못 찾을 경

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주장을 펼

치면서 한국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

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

용의 절반인 약 9602억원을 분담금으로 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50%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LAT는 한국은 물가상승률분만 추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백악관

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

다. 

브루스 클링어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협상 전술로, 또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

둔 비용 전부를 내야 한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

을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로 한국

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도 높은 분담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근무하며 북·미 협

상에 관여했던 반 잭슨은 10일 워싱턴포스트

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의 꼭두각시가 된다면 주한미군 

감축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도 “트럼프 대통

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호

의의 표시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선언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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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 신앙의 관계 규정을 위해 

도입된 중세 스콜라 철학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강조점에 변화가 생

겼다. 처음에는 이성이 계시보다 앞

설 수 없다는 전제로 시작되었다. 그 

후에 활동한 스콜라 철학자들은 이성

의 위치가 계시보다 앞선다고 주장하

였다. 

중세 스콜라 신학은 실재론(實在

論, Realism)과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 사이의 보편 논쟁을 통

해 발전하였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실재론이란, 플라톤의 이데아의 자리

에 대입된 신이 인간 의식과 주관으

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모든 사

물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에우리게

나(Eurigena), 안셀무스(Anselmus), 

기욤(Guillaume)등이 대표적인 신학

자이다. 

이와 반대로 유명론은 보편적 개념

을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간주하고 이를 적극적으

로 거부한다. 이들이 인정하는 유일

한 실체는 감각에 의해서 체험되는 

각 개체이다. 요하네스 로스켈리누스

(Johannes Roscellinus, 1050년

경-1120년경)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널리 보급

되면서 스콜라 철학 전성기에는 유명

론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세 교회는 자신들의 강조해온 교

회의 전통적 가르침을 거부하는 유명

론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주장을 허용하면 신

이라는 보편적 존재를 부정하게 되

고, 모든 성도가 개인적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와 신앙을 책임져야 하기

에, 교황청이란 보편적 매개체의 역

할이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

문이었다. 그러므로 유명론자들은 중

세 교회에 의하여 이단으로 정죄되는 

등 심한 탄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

신들의 주장을 펼쳐야 했다.   

 

유명론의 재등장 

스콜라 철학은 대표적 중세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에 와서는 계시와 이성이 

조화될 수 있다는 견해로 발전하게 

되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를 조화시키는 작업을 

하면서도 플라톤의 근본 사상, 즉 이

데아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재론과 유명론으로 분리되어 

논쟁을 벌이던 스콜라철학자들이 혼

동에 빠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천상

에 대해서는 실재론을, 지상에 대해

서는 유명론이 중심되어 소개된 아퀴

나스의 복합적 사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퀴나스의 신학을 공격

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중

세 말기에 유명론자들이 재등장한 것

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스코틀랜드의 

스콜라 철학자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

스(Johannes Duns Scotus, 1266

년-1308년)를 꼽을 수 있다. 스코투

스의 생애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그

리 많지 않다. 그는 1921년에 사제로 

임명되었고, 1281년 프란체스코 수

도회에 입회하여 보나벤투라

(Bonaventura, 1221-1274)에게 지

대한 영향을 받았다. 옥스퍼드 대학

에서 수학을 마친 뒤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1305년부터 파리에서 강의

하였으며, 그 후 독일 쾰른에서 강의

하기도 하였다. 그가 후대에 남겨준 

글은 매우 사색적이며 철학적이다. 

수학적인 엄밀성을 바탕으로 한 날

카로운 지성을 지녔던 스코투스는 아

퀴나스의 신 존재 논증에 대하여 불

만을 품고 비판을 가하였다. 왜냐하

면, 논증의 원리는 원인으로부터 결

과에 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

퀴나스의 신학은 결과로부터 원인을 

증명하는 모순적 논리를 바탕으로 전

개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스코투스는 누구보다 아리스토텔

레스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였

다. 특히 그는 ‘자연과 기술의 구분을, 

자연적 형상과 지성적 형상의 특징적 

차이로 적용시켜 자신의 독특한 유명

론을 발전시키려 하였다. 전자는 자

연적 사물 안에 있는 형상으로서 특

정한 사물을 현실 속에 존재하게 하

는 근원일 뿐 아니라 사물의 적용 방

식을 규정하는 원리가 된다. 후자는 

자연적 형상이 지성에 수용된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이성은 이 특정한 사

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을 규정한다. 이런 구분을 통하여 스

코투스가 유도하였던 것은 특정한 사

물 안에 있는 자연적 형상과 그 사물

을 대한 인간의 지성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드러내려 한 

것이다. 

결국 스코투스가 주장한 사상의 핵

심은 이성적 능력인 ’의지‘와 비이성

적 능력인 ’자연‘의 구분이다. 자연에 

속하는 능력은 본성에 의해서 결정된

다. 그러므로 반드시 한 방향으로 고

정되어 작용한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는 의지는 다르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

택하는 비결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

은 인식 안에서 그 때마다 생겨나는 

개인의 경험이다. 특정한 외부의 결

정 요인이 아닌 자신이 의지로 결정

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근본적으로 구

별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스코투스는 의지를 지성

과 구분한다. 지성을 명제에 대한 동

의와 거부를 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능력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그

는 지성을 이미 결정되어 있는 영역

의 활동으로 이해한다. 신앙의 대상

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의지적인 

활동으로 인한 스스로의 결정의 결과

로서만 가능하다는 그의 사상은 아퀴

나스의 신학을 공격하는 일에 유효한 

무기로 사용되었다. 

스콜라 신학의 몰락 

역시 영국 출신 오컴의 윌리엄

(William of Ockham, 1280-1349)에 

의하여 스코투스의 유명론이 더욱 급

진적으로 발전되었다. 그 역시 어려

서부터 아퀴나스를 철저하게 비판하

였던 프란체스코 수도회에 속하였기

에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고 자신 나름의 유명론을 전개

하였다. 오컴은 1306년에 안수를 받

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하였

다.  

오컴에 대한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매우 흥미롭다. ’무적의 모험가‘ ’무적

의 학자‘라는 별명이 있는가 하면 ’오

캄의 면도날‘이란 말로 현재까지도 

명성을 날리고 있다. 오컴의 면도날

이란 한 마디로, 불필요한 것들은 모

두 잘라버려야 한다는 그의 근본적인 

접근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가

장 효과적이며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

는 설명을 위해 ’단순성‘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중세 신학이 계속되는 논쟁 

속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를 지니

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진리를 제

대로 증명하려면 반드시 불필요한 것

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확신을 얻은 

후, 상대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

을 때 더욱 사실적으로 전달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가급적 적은 것을 가정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도리어 많은 것을 가정

해서 설명하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오컴이 가장 먼저 비판한 것은 실

재론자들이 주장한 이데아론이란 것

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스코

투스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영역과 초

월의 영역은 독자적이며 서로 연결될 

수 없는 관계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는 강한 

주장과 함께, 보편자가 각 개별 사물 

안에 들어있다는 아퀴나스의 기본 사

상은 극히 인위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간주하였다. 

그가 주장한 유명론은 결국, 하나

님의 존재와 그의 세계에 대한 경험

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과 함께 객관

적 신앙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를 낳

게 되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에 대

한 고유한 지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인

데, 계시의 종교인 기독교를 전면적

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오컴의 면도날은 불필요한 것

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잘라버리는 우스꽝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

저함도 없이 그가 실재, 즉 하나님에 

대한 개념까지 잘라낼 수 있었던 이

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실재는 오

직 이름뿐이라는 유명론의 보편개념

을 끝까지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개체가 아닌 보편은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불필요한 보

편을 잘나낼 때에 개체에 대한 설명

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 셈이다.  

계시 신앙의 상실 

중세 스콜라 신학은 신학을 위한 

철학이라는 구도로 출발하였다. 기독

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교회의 전통을 

고수하며, 이성보다 계시가 앞선다는 

전제를 포기할 수 없었다. 초기에는 

이성은 신학을 잘 설명하기 위한 수

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성의 중

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실재론

과 유명론 사이의 보편논쟁은 결국 

이성과 신앙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서 철학의 방법론의 적용 범위 설정

에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 것이다. 보

편논쟁은 단순히 두 개의 다른 철학

적 사고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 

계시와 이성이 조화될 수 있다는 단

계를 지나, 결국 계시가 없이 이성만

으로도 신학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펼

쳐지면서 중세 교회 신앙의 기초가 

흔들렸다.  

중세 말기 교회의 스콜라 신학은 

매우 복잡하고 사변적이었다. 교회는 

신학 자체의 즐거움에 빠져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실종에 대한 감각조차 

상실하였다. 1000년이란 긴 세월 동

안 지속되던 영적 어둠의 끝은 갈등

과 혼동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6

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계시가 실종된 중세 말기 스콜라 

신학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

나 18세기에 등장한 계몽주의, 특히 

그 핵심이 되는 이성과 자율 중심의 

이신론(理神論, deism) 중세 말기 스

콜라 신학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계몽주의 이후 낭만주의와 독

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 중심의 신학과 신앙이 대세이

다. 역사 공부는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선명히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앞에 서는 소중한 경험을 갖게 한다.                        

covenantch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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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성경적 전통

에서 바라보는 새해의 핵심 주제는 만사형

통이나 대박 나는 한 해가 아니라 새사람이

다. 새해를 맞아 영적리더는 지난 세월은 

새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묻고, 새해는 새

사람이 되어 새사람으로 살자는 결심을 해

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새해 결

심을 한다.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라는 빌 게이츠의 말대로 속도는 사람

들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

다.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는 말을 남

겼다. 일을 빨리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

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을 잘하는 것은 목

적을 잘 정하는 것이다. 인생의 계획을 세

울 때 우선되어야 할 가치관은 어디로 나아

갈 것인가를 정하는 방향이다.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새해를 맞이

한 리더의 손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나침

반이 쥐어져 있는가? 새해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

새해에는 새로운 결심을 하자

새해는 중요한 것을 결심하기에 아주 적

합한 때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멋진 새해 프로젝트를 세운다. 어떤 사람들

은 지식의 함양을 위해 꾸준한 독서를 다짐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과 이직을 위해 스

펙 쌓기에 나서기도 한다. 또한 크리스천들

은 성경통독, 가정예배, 성경필사, 성지순례 

등의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얼마 전 미국 타임지가 새해를 맞이한 사

람들의 4가지 결심을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4가지 결심은 ‘금연, 다이어트, 운

동, 스트레스 줄이기’라고 한다. 한 청년이 

저명한 교수를 찾아와 하소연했다. “교수

님! 저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합니

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작심삼

일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가 겁이 납니다.” 지혜가 많

은 교수는 그의 말을 듣더니 창고에 가서 

먼지가 뽀얗게 서려있는 낡은 소쿠리를 찾

아서 그의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

이유는 묻지 말고 소쿠리에 물을 담아 오

게.” 그 청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쿠리

에 물을 담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소쿠리에는 물이 담기지 않았다. 

교수는 결국 빈 소쿠리를 들고 온 그를 보

고는 이렇게 말했다. “비록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 있던 먼지는 깨끗

이 사라졌군? 인생이란 마음먹은 대로는 

안 되지만 무언가 새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야.” 새해에는 리

더로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

자. 그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새해에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자

당신의 인생은 행복한가?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행복을 놓치지 말고 하

루를 성실히 살아라. 이것이야말로 지혜자

들이 전해주는 인생 최대의 교훈 가운데 하

나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기로 굳게 마음을 먹어라. 불행보

다는 좋은 일을 상상하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좋은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한다. 매시간 나를 괴롭

히는 근심, 걱정에 대한 생각을 믿음과 소

망 그리고 승리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면 마

음의 프로그램이 바뀐다. 날마다 생각을 바

꿔나가면 좋은 일을 생각하는 습관이 자리

를 잡는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라는 낡은 

습관은 자연이 꼬리를 감출 수밖에 없다.

따뜻한 아랫목과 같은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뻗어나가라. 현재의 자리에 만족하

지 말라. 지혜자들이 주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열쇠는 배우고 성장하는데 있다. 끊임

없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해서 더 나은 사

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리더로서 지

금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보물을 평생 동안 

가두어 놓기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 숨겨진 

재능을 남김없이 활용해서 꿈과 소망을 현

실로 이뤄나가라. 이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 그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차원으

로 힘차게 도약하자. 전진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리더에게 나타

날 것을 믿는다.

새해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마음을 향하자

인간에게는 세 가지 격이 있다. 성격과 

인격과 품격이 바로 그것이다. 성격은 유전

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을 통해 고착되기 쉽

다. 살아가면서 바꾸기가 어렵다. 하지만 

인격과 품격은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가 가

능하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새해에는 

인격과 삶의 품격이 바뀐 새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당신의 내일과 미래는 한없이 밝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믿는 자

들에게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 인생의 최종 판단을 행

하시는 창조주께서는 내 안에 엄청난 재능

이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신다. 그래서 인

생을 살아가는 영적리더는 하늘로부터 인

정받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리더가 부정

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로 매일을 

보낸다면 하늘로부터 받은 잠재력을 이루

어낼 수 없다. 리더로서 언제나 새로운 방

향으로 마음을 향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

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니’(고후2:15). 성경속의 사도 바울의 고백

처럼 리더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

기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영적리더의 진정

한 성공이요 진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자

세이다. 이런 새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

원한 영광의 새해를 누리게 될 것을 굳게 

믿는다.

새해에는 고귀한 결심을 하자

새해의 정의는 무엇인가? 태양도 어제 

뜬 그 태양이고, 달도 어제 진 그 달이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어제 그 땅이다. 가족

들도, 이웃들도, 차도, 옷들도 모두 어제 그

대로이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라 부른다. 

생각이 지난해를 만들었고 생각이 새해를 

만들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결심으로 우리는 새

해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새해의 결심을 

한다. 

새해에는 믿음 안에서 더 큰일을 기대하

자. 리더로서 지금 최선의 삶을 살고 있더

라도 현재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리더인 당신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 오늘에 만족하

지 말고 새해에는 고귀한 결심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일을 이루어내라. 인생이

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것이

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깊은 자

기 발견을 통해서 더 높은 단계로 삶을 끌

어올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리더가 되

라. 오늘은 우리 모두가 감사를 심고 행복

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고귀한 결심을 하

는 날이다.
sondongwon@gmail.com

빨리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 중요...성실한 삶으로

숨겨진 재능 남김없이 활용...꿈과 소망, 현실로 이뤄가라

리더십 코멘터리 (80)

New Year’s Resolutions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사·모·칼·럼

행복 습관

새해가 밝아오면 그 새해를 열어주시는 분과 함께 

그 분의 숨결을 알아차리면서 주제가 분명한 한 해

를 시작하는 신령스런 사람이고 싶다. 늘 생각한 것

보다 덜하며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인생

이 아니라 내 인생에 또 한번의 기회로 새해를 주셨

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

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분주하고 

꽉 찬 나의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은 ~답게 사는 거라는 지

극히 평범한 진리가 생각이 난다. 목사는 목사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사장은 사장답게... 여성은 여성답

게... 그 ~답게의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성은 마음이 따뜻하고 예쁘고 안팎의 아름다움을 

발하는 사람이라면 그 ~답게의 기준안에 웬만큼 꽤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다. 아내가 엄마가 살림을 잘

하면 모든 식구들이 살아난다는데... 친구들과는 하

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고 깔깔 웃고 하면서

도 왠지 가장 가까운 한 집에 사는 식구들끼리는 웃

음의 감각도 잃어버리고 대화조차 막혀버려 할 말이 

별로 없이 무덤덤한 우리네들... 그렇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데... 우

리에게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건강히 살아있다는 가슴 

벅참만 회복한다면 우리의 웃음도 또 서로를 향한 

배려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행복의 기준도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린 가장 가

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행복이리라. 우리의 

영적 싸움터에서 갖고 있어야 할 최대의 무기는 뭘

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기

도를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겠지만 그보다 더 센 무

기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 

그 말은 별로 기뻐할 일이 없어도 그다지 감사할 일

이 없어도 그저 일상의 습관처럼 맥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런 자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신 주님 앞에 부합하게 사는 

자가 아닐까. 그렇다. 오늘 행복한 자는 미래에도 행

복하다. 그 말은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오늘 행

복을 심는 자는 미래에도 행복 할 수밖에 없다는 말

일게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닦달하면서 ‘이놈아 이담

에 다 너 잘되라고 그래’ 라고 아이들을 잡는다. 그러

나 우리 아이들은 오늘 행복하게 키워야 그들의 미

래에도 행복한 어른이 되지 않을까. 

우린 오늘 ‘행복하다, 신난다, 살맛난다, 힘이 난다, 

사랑한다, 건강하다...’ 그리고 이런 수많은 축복의 말

들을 습관처럼 입에 배게 하자. 그래 난 시험들 시간

이 없어 행복하게만 살아도 시간이 없어. 난 반드시 

오늘 행복하게 살거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거야. 하하 난 아직까지 이 세

상에서 싫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야! 이런 

선포들이 우리 속사람 속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행

복 습관을 갖고 올 한해를 신명나게 살아가는 우리

가 되자.
changsamo1020@gmail.com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

장 이우호 목사)는 미주한인의 

날 기념예배를 12일 오전 11시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

사)에서 열었다. 

최학량 목사(남가주한인원

로목사회장) 사회로 열린 기념

예배는 안덕원 목사가 기도했

으며 미란 메이어스 목사가 특

송했다. 이어 이우호 목사가 ‘

숨겨진 축복의 비밀’(사46:8-

10)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우호 목사는 “지난 2005년 

미주한인의 날이 공포됐고 12

월 13일 연방하원에서 그리고 

3일뒤 연방상원에서 미주한인

의 날 제정안이 통과됐다”며 

“2006년 1월 13일 당시 부시대

통령이 미주한인의 날을 선포

했다. 미주한인의 날은 한인들

의 이민 온 날이 하나님께 경배

하는 날 되도록 하자는 의미로 

만든 것”이라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민자들이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며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

들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

리는 미국에 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하

는가? △미국에 살면서 해야 

할 미션이 무엇인가? 묻고, “미

주한인의 날을 통해 우리가 할 

것은 후대들을 위해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 후세들에게 신

앙의 뿌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

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이종민 목사가 

특별기도 인도했으며 김영모 

목사가 축도했다. 

예배후 조응규 의원이 감사

인사를 했다. 조응규 의원은 

“116년전 102명 이민선배들이 

미지의 나라 땅에 하나님만 믿

고 도전했다”며 “미국엔 세계 

200여개 나라에서 온 수백의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다. 다른 

민족과 문화 소통하며 조화를 

이루면서 미국의 모든 인종 간 

협동하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인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미주 한인의 날 

맞아 후손들에게 모범적인 미

국시민이 될 역량을 끼치기 바

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

진 박사) 입학설명회가 8일 오

후 6시에 열렸다. 

최윤정 교수 사회로 시작된 

입학설명회에서 임성진 총장

은 “오늘날 사역현장은 어려움

이 크다”며 “월드미션대학교가 

사역현장에서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역자들을 양성하

는데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되

려한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성전에서 도움을 

청하는 앉은뱅이를 나사렛 예

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며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운 베드

로와 요한처럼 월드미션대학

교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

도록 훈련시키고자 한다”고 환

영의 말씀을 전했다. 

임성진 총장의 환영사에 이

어 학교홍보영상이 소개됐으

며 각 전공별로 마련된 테이블

에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

졌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국어재단(이사장 홍

연숙 교수)는 2019년 총회 및 

이사회를 9일 오전 11시 30분 

용궁에서 열었다. 김정우 목사(

재단총무) 사회로 열린 1부 총

회는 이우호 목사가 개회기도

했으며 애국가 제창 후 홍연숙 

이사장이 환영사를 했다. 

홍영숙 이사장은 “은혜한국

어재단이 1년간의 계획을 점검

하는 시간으로 모였다”며 “을 

만든 동기는 에네켄 후손을 도

와 한국어와 한국문화 알게 하

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멕시코

에 한국어강좌를 열고 보니 학

생들이 거의 없어 한국어의 세

계화에 중점 둬 한국어를 좋아

하는 멕시코인 중심으로 사역

했다”고 말하고 “이번학기 에

네껜 후손이 등록해서 감격했

다. 대학교 강사진은 멕시코에

서 한국말을 배운 세대이며 그

들이 교사가 되서 한국어 강좌

가 번성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이사장이 참석자 소

개 있었으며 UABC대학 한국

어강좌 경과보고 시간을 가졌

다. 

2부 이사회는 회계보고, 토

의안건이 있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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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에 돌아오는 ‘황금 

돼지의 해’ 라고 많은 사람들

이 애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돼지를 다산과 재물복의 상징

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흥미 있는 이야기 자료가 되

는 듯 합니다.실제로 가난한 

농부들의 살림살이에 돼지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아 주면 

장 날 장터에 돼지새끼를 팔

고 오는 농부들의 귀가 길은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가

난하고 결핍함이 많던  그 시

절엔 돼지가주는 축복성이 매

우 컷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의 해 특히 황

금 돼지의 해라고 그냥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황금돼지의 해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축

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 수

도 있습니다. 복은 황금돼지

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기독교는 기복 종교는 아니

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

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복 주

시는 하나님의 사상이 가득하

게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는 신

학 사상이나 신앙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

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

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

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신

5:10).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

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히

6:14).

성경 창세기 26장에는 여호

와의 복을 받은 복 받은 한 사

람 곧 이삭을 증언하면서 그 

복 받은 이유를  분명하게 밝

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

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

을 받는다고 증거 합니다. “이

삭이 그 땅에서 농사 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

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

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창26:12-13)라

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시는 복을 받아야 

잘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복을 받으므

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9

년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시

는 복’을 받는 복 된 한해가 되

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여호와께서 복

을 주시므로” 엄청난 복을 받

았습니다. 이삭이 ‘여호와 하

나님이 복을 주시므로’ 받은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첫째는 백배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창

26:12). 이삭은 농사가 사업입

니다 그 농사를 할 때 하나님

이 복을 주시므로 그 해에 백

배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든 그 땅에서(

창26:1) 그해에 농사를 하여 

그 해에 백배의 결실을 거두

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

이 악 조건일지라도 아무리 

사업의 환경이 나쁠지라도 아

무리 상황이 악 조건일 지라

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백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

침내 거부가 되어”(창26:13). 

창대하다는 말은 수가 늘어나

는 것이요 왕성하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요 거부가 된

다는 것은 큰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입니다 그러나 그 독자일

지라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

시면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 

알 같이 되고 아버지 아브라

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이지

만 건강하여 왕성하게 되고 

장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주변 강국들과 화평

하게 살게 되는 평안의 축복

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

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

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

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창

26:28). 21세기 세계는 난리

와 분쟁 전쟁 소문과 소문으

로 들끓고 있습니다. 참된 평

화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

렵습니다. 관계의 평화도 관

계의 평안도 찾아보기 어렵습

니다. 분쟁과 소용돌이가 세

상을 뒤덮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

과도 아비멜렉과 이삭의 평화 

조약으로 인한 평안의  축복

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

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 하

나님의 복 주심입니다. 황금

돼지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정 급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

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한 해가 형통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결실이 풍부한 한해

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목회서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이 주최한 미주한인의날 기념예배에서 이우

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에서 전공별 참석자들이 각테이블로 나

눠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있다

은혜한국어재단 및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후대에 미주한인 정체성 심어줘야 

월드미션대학교 입학설명회

은혜한국어재단 총회 및 이사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미주한인의 날 기념예배 

필라델피아 한인지역 목사회

(회장 김영천 목사)가 주관하

고 원로목사회(회장 신청기 목

사), 교회협의회(회장 김성철 

목사), 장로회(회장 이광호 장

로)와 남부뉴저지교협(회장 이

만수 목사) 등 5개 단체가 모여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  새한

교회(고택원 목사)에서 신년 

연합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목사와 제직 등 70여 명

이 참석해 기도제목을 놓고 뜨

겁게 기도했다.

1부 예배는 김영천 목사 인

도로 이광호 장로의 대표기도, 

한상경 목사(목사회 총무)가 

느헤미야 1:1-11절을 봉독한 

후, “주여 조국을 지켜 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고택원 목사(증

경회장)가 설교했다.

고택원 목사는 “오늘날처럼 

혼란한 고국 상황에서 과거 애

국 애족으로 선도했던 애국자

들이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에스더 같은 기도의 불길을 일

으키자”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합심기도는 제목에 

따라 인도자와 마무리 기도자

를 따로 세워 진행했다.

△미국의 번영과 영적 부흥

을 위해: 김영천 목사, 황준석 

목사 △조국 안정과 영적 부흥

을 위해: 이정철 목사, 전영현 

목사 △남북통일과 북한 영적

부흥을 위해: 안창기 목사, 백

형무 목사 △필라 영적 부흥과 

각 기관과 동포 사회를 위해: 

한상우 장로 △세계 선교와 와 

복음화를 위해: 김병일 목사 

△모든 기관, 가정, 교회를 위

해: 김성철 목사, 고인호 목사. 

헌금기도는 이만수 목사의 

헌금기도 후 신청기 목사 축도

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임준환 목사(목사회 

부회장)의 광고 및 이대우 목사

(증경회장)의 만찬 기도가 있

은 후 새한교회에서 참석자들

에게 귤 한통씩을 증정했으며 

노보루부페 식당으로 이동했

다. 이날 식사는 김영천 목사가 

제공했으며 오찬 후후 볼링장

으로 옮겨 친교를 나눴다. 김영

천 회장은 “참석하신 모든 분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다.
<기사제공: 필라목사회>

필라목사회가 주관한 5개 단체 연합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주여 조국을 지켜 주소서!”
필라목사회 주관 5개 단체 연합기도회 

필라델피아한인교회협의회(

회장 김성철 목사) 신년축하예

배 및 하례회가 지난 6일 오후 

6시 필라 안디옥교회(호성기 

목사)에서 열렸다. 김성철 회장

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

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고 수고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안디옥교회 여전도회서 준비

한 떡국으로 친교한 후 드린 예

배는 김성철 목사(예승교회, 교

협회장) 인도로 김영천 목사(

한마음교회, 필라목사회 회장)

의 기도, 이광호 장로(CLC교회, 

필라장로회 회장)의 성경봉독(

아2:10), 필라안디옥교회 성가

대의 찬양이 있은 후 호성기 목

사가 “함께 더불어 삽시다”라

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호 목사는 “보잘 것 없는 시

골 처녀 슬람미를 솔로몬 왕이 

사랑했듯이 우리도 못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택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성

령으로 능력을 힘입어 자신이 

변화 되자”고 말했다. 

이어진 통성기도는 박등배 

목사(서머나교회, 신학분과위

원장) 인도로 김대성 목사(하

비스트교회)가 ‘필라 한인교민, 

사회와 한인교회’를 위해, 김병

일 목사(포도원교회)가 ‘조국 

교회과 북한’을 위해, 강승호 

목사(증경회장, 순복음중앙교

회)가 ‘미국, 해외 교민 선교사

들, 세계 평화’를 위해 각각 기

도했다. 

이어 오충환 장로(2부회장) 

헌금기도 후 황준석 목사(큰믿

음제일교회, 증경회장)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하례회는 이대우 목사(대내

분과위원장) 사회로 정미호 회

장(필라평통)의 대통령 신년사 

대독 후, 필라한인회 장병기 회

장, 데이빗 오 시의원, 서재필기

념재단 최정수 회장, 이승만기

념사업회 박상익 이사장 등 단

체장 소개가 있었다. 

연이어 교협 직전회장과 직

전 부회장, 안디옥교회에 감사

패를 전달한 후 고택원 목사(새

한교회, 증경회장) 폐회 기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필라교협>

필라교협 신년축하예배 및 하례회가 지난 6일 필라안디옥교회에서 열렸다.

“함께 더불어 삽시다”
필라교협 신년축하예배 및 하례회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총장 

제프리 콴 박사, 사진) 대학발

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2일 

오후 6시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0일 정오에 JJ그랜드호텔에

서 가졌다. 

이종오 부총장은 “클레어몬

트 신학대학은 연합감리교회

에 속한 13대 신학교 중 하나

로 135년 전통을 이어왔다”면

서 “지금도 한인 학생 75명이 

재학하고 있다. 발전위원회 기

금 100만 달러를 모으면 목회

자를 꿈꾸는 한인 석사과정 6

명에게 3년 동안 전액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1면으로 계속>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발전위원회’ 출범식

한인목회자 양성위해 100만 달러 기금모금



뉴욕남노회

예배는 사회 권영국 목사, 기

도 이재덕 목사, 성경봉독 전현

수 목사, 설교 김재열 목사, 축

도 조성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

됐다. 

이어 뉴욕센트럴교회에서 준

비한 만찬을 나눈 후 신년 윷놀

이 등 친교가 진행됐다. 특히 

모든 순서 후에는 올해부터 ‘신

년목사장로기도회’에서 ‘학술

대회 및 기도회’로 바꾼 사업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다. 

김재열 목사는 설교를 시작

하며 먼저 새해에 하나님의 은

혜와 진리가 교회와 가정과 노

회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했다. 

김재열 목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시다”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세

상의 기득권들을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것

들 보다 더 놀라운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며 “전기가 없던 시

절 화려한 전등은 사람들의 시

선을 빼앗지만 아침에 찬란히 

솟아오르는 태양 앞에는 무가

치한 것”이라고 말하고 “찬란

하고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빛

을 체험한 사람에게 세상살이

는 소꿉장난으로, 세상의 삶은 

잠시 놀다 엄마가 부르면 집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열 총회장은 “영원한 생

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

간 것같이, 올 한 해 영광스러

운 주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

며 달려 나가는 2019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뉴욕동노회

예배는 노회장 이상만 목사

의 인도로 기도 장기수 목사, 

설교 이상만 목사에 이어 합심 

통성기도가 김남수 목사(미국

을 위해), 황상하 목사(조국을 

위해), 이길호 목사(총회와 노

회와 교회를 위해)의 인도로 진

행됐다. 또, 병원에 입원한 회

원 목사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서기 정준성 목사의 광

고 후 예배를 마치고, 신년 감

사 및 덕담이 진행됐다. 

회원들은 식당에서 베이직교

회에서 제공한 오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상만 목사는 “어디로 가든

지 형통”(수1:7-9)이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본문은 지도자인 

모세가 죽고 남은 백성들이 두

려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이

다. 그때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도자 없는 마치 사

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

는 것 같다. 자기 소견대로 행

하는 척박한 영적인 현실 속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 시대”라

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

와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

경에서라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

고 위로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한 축복이 노

회산하 모든 교회와 가정위에 

있기를 축복한다. 이를 위해 주

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

을 피 흘리기까지 지키며 행하

는 귀한 회원들 되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뉴욕노회

1부 예배는 홍춘식 목사 인

도로 기도 김성국 목사, 성경봉

독 방정훈 목사, 말씀 문종은 

목사, 축도 이영상 목사의 순서

로 진행됐다. 

노회장 문종은 목사는 시편 

20:1-9편을 본문으로 “하나님

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의 설교

를 했다. 

문 목사는 “시편 20편은 전

쟁에 나가기 전 다윗이 하나님

께 드리는 기도문”이라며 “다

윗은 이 기도문에서 첫째, 하나

님의 이름에 대한 신앙고백, 둘

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청원, 

셋째, 기도 속에서 승리를 확신

하고 있다고 말하고 2019년 영

적 전쟁의 시간을 앞에 두고 다

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

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

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

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12면으로 계속>

뉴욕교협 증경회장단이 1월 

9일 오전 11시 베이사이드 소

재 거성식당에서 총회를 개최

하고 새 회장에 송병기 목사를 

선임했다. 

회의는 회장 한재홍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한 목사는 

지난 총회이후 한 번도 모임을 

가지지 못한 것을 사과했다. 

총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

거를 통해 부회장 송병기 목사

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송 

목사보다 앞선 회기지만 기회

를 놓친 양희철 목사가 부회장

이 됐다. 또 회장 송병기 목사

는 이재덕 목사를 총무로 지명

했다. 이후 회장선출은 회기에 

따라 총무-부회장-회장의 순

서를 밟기로 했다. 

송병기 목사는 “증경회장단

이 뉴욕교협 집행부를 간섭하

는 것이 아니라 돕는 역할”임

을 확인하고 “회장을 도와 교

계와 교협 발전에 헌신해 달

라”고 부탁하고 다짐했다. 

이어 송 목사는 회칙 수정을 

주도해 회장 단임과 회장은 회

기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등 

필요한 회칙을 수정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

승희 목사(총무) 사회로, 기도 

김원기 목사, 설교 정순원 목

사(교협 회장), 축도 신현택 목

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순원 목사는 “천국에서 가

장 큰 자”(마20:20-28)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고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지

만,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며 증경회장들

이 섬김의 본을 보이고 교계의 

나침반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김성국 목사) 

제직수련회가 “믿음의 세계”

라는 주제로 1월 11일 저녁부

터 3일간 본 교회당에서 열렸

다. 강사는 김영길 목사(LA감

사한인교회 원로).  

김영길 목사는 수련회 내내 

찬송에 대해 강조했다. 첫날 

저녁집회에서 김영길 목사는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찬

송을 좀 부를 것이다. 마음이 

답답하거든 좋은 찬송을 택해 

7번을 계속 불러보라. 우리가 

대부분 찬송을 부르면서 집중

하지 않기에 뭘 불렀는지 모른

다. 하도 수십년동안 찬송을 

불렀기에 가사를 보지 않고 다 

부르기는 하지만 가사 하나 남

는 것 없다. 그런데 똑같은 찬

송을 두 번 부르면 단어 한두 

개가 눈앞에 떠오른다. 세 번

째 부르면 소절이, 네 번째 부

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섯 

번째 부르면 손이 올라간다. 

여섯 번째 부르면 눈물이 핑 

돌고 일곱 번째 부르면 더 부

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

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내 

주여 뜻대로” 찬송에 대한 설

명을 곁들였다. 이날 542장 “

구주예수 의지함이”를 1절부

터 4절까지 3번 연속으로 부르

고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김 목사는 첫날 “믿음의 본

질”(히11:6) 제목 설교에서 “

믿음의 본질 3가지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선하

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

나님을 믿는 것”이라며 “2019

년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당

신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누가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

한다”고 말했다.

둘째 날엔 “믿음의 방향”(삼

상14:6-15), 셋째 날엔 “믿음

의 크기”(창39:1-3)이라는 제

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증경회장단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퀸즈장로교회 제직수련회에서 강사 김영길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뉴욕교협증경회장단 새 회장 송병기 목사 

“믿음의 세계”...찬송 부르며 은혜 받는다

9일 정기총회, “교계와 교협 발전에 헌신할 터”

퀸즈장로교회 제직수련회, 강사 김영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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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C, SAT 과정 개설
뉴욕교협(회장 정순원 목사) 청소년센터(AYC, 대표 황

영송 목사)가 2019년 봄학기 대학 진학을 위한 SAT 과정

을 개설한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

지(점심 포함)이며, 대상은 고등학생 10명. 수업내용은 영

어(READING), 작문(WRITING), 수학(MATH), 그리고 멘

토링(MENTORING)이다. 기간은 2월 2일부터 4월 6일까

지 10주간 진행된다. 수업료는 850달러(플러싱 픽업시 50

달러 추가).

▲문의: (718)279-1313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아이티 비전트립 희망자 모집
아이티 고아원 사역을 하는 핼핑핸드(대표 조항석 목사)

가 2월 18일부터 22일(금)까지 4박5일간 갖는 비전트립 참

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방문 장소는 아이티 고아원 10곳, 병

원, 시티솔레방문내용은 식량 및 의약품 공급, 학용품 공급, 

건축현장 방문 등이며 참가비는 항공권+400달러(항공권 구

입은 단체로 하며, 취소하면 모든 비용을 참가자 부담). 신

청마감 1월 23일(수)까지 참가신청비 200달러와 함께 신청

해야 한다.

▲문의: chohenry02@gmail.com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지난 14일 저녁 7

시 대동연회장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장 정순원 목사는 신년사

에서 “성결한 삶을 표어로 시

작한 45회기 교협 산하 모든 

가정이 성결함으로 교회와 뉴

욕사회가 성결해지기를 살기 

바란다”며 “부흥되기 원하면 

성결하라”고 외쳤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양민석 

목사 인도로 기도 김성국 목사, 

찬양 뉴욕권사합창단 프라미

스어린이찬양단, 설교 허연행 

목사, 특별합심기도 미바울 목

사, 봉헌기도 김주열 장로, 헌

금특송 정지형 선생, 축도 김영

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허연행 목사(프라미스교회)

는 “성결이 능력입니다”(수

3:5-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 요단강

물이 차오르는 장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

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해결

책은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

라는 말씀이었다”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성결을 

요구하신다”고 말했다.

허 목사는 “신앙이 초보단계

를 지나 성숙으로 갈수록 성결

이 중요시 된다”며 “45회기 교

협의 중심이 ‘성결한 삶’인만큼 

개인, 가정, 목회, 사업에서 성

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

험하는 올 한해가 되기 바란

다”고 말했다.

2부 하례식은 총무 이은수 

목사 사회로 박태규 목사(목사

회 회장) 개회기도 후 미, 한 국

가제창, 신년사 정순원 목사, 

내빈축사(피터구 뉴욕시의원, 

송병기 증경회장, 사무엘 바셀 

나사렛교단 감독, 박효성 뉴욕

총영사, 강현석 장로), 시상 목

회자상(김전 목사) 평신도상(

김주열 장로), 축가 이광선 집

사 뉴욕장로성가단, 후원금 전

달식 손성대 이사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3부 만찬은 이용보 목사의 

만찬기도 후 진행됐으며 윤태

석과 나눔밴드의 축주, 경품추

첨 등이 있었고 서기 이창종 목

사 광고 후 김재권 목사 폐회기

도로 마쳤다.

평신도들이 대거 참석한 이

날 참석자들에게는 교협수첩

과 이사회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이 배부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14일 저녁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뉴욕남노회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동노회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노회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뉴욕서노회 신년하례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부흥되기 원하면 성결하라”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동부교계 게시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노회들이 2019년을 

맞아 일제히 신년감사 및 하례예배를 드리고 한해를 시작했다. 

신년하례예배는 총회장(김재열 목사)이 소속된 뉴욕남노회(노

회장 권영국 목사)가 1월 3일(목) 오후 5시 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 가장 먼저 드렸다. 이어 뉴욕동노회(노회장 이상만 

목사)가 7일 오전 10시 노회장 시무교회인 뉴저지 베이직교회에

서 드렸다. 뉴욕노회(노회장 문종은 목사)는 7일 오전 11시 뉴

욕주은혜장로교회(임병순 목사)에서 드렸다. 뉴욕서노회(노회

장 이종열 목사)는 14일 저녁 5시30분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

사)에서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든노회(노회장 목사)는 

28일(월) 저녁 뉴저지 성도교회(허상회 목사)에서 드린다. 

한편 각 교단들도 일제히 신년예배 및 하례회를 가졌다. 해외

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노회장 박맹준 목사)는 13일 오

후 5시 뉴욕신일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설교는 심재철 목사(말

씀장로교회)가 전했다.

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는 매년 열고 있는 

신년 금식성회를 1일과 2일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자”라는 주

제로 프라미스교회(허연행 목사)에서 열었다. 

미국장로교(PCUSA) 동부한미노회는 1월 4일 오전 11시 친

구교회(빈상석 목사)에서 열었다. RCA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

협은 연합으로 1월 7일 오전 뉴욕선한목자교회(박준열 목사)에

서 드렸다.  

뉴욕일원 KAPC 및 각 교단 노회 신년하례예배

뉴욕영안교회(김경열 목사)

가 1월 13일 오후 5시 “한사

람”이라는 주제로 찬양, 기도, 

치유의 찬양콘서트를 가졌다. 

담임 김경열 목사는 “이번 집

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차원

이 아니라, 한 번만 도와주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날 수 있

는 대상을 도와 징검다리 혹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사는 신북교회 담임이며 

한국 피어선총회신학교 교학

처장 이상환 목사로, 학교 홍

보차원 차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 피어선총회신학교 관계

자들이 함께 했다. 

뉴욕영안교회는 2017년에

도 가수 허영란을 초청해 “한

사람” 집회를 열고 가난한 찬

양사역자의 음반제작을 도왔

는데, 이번에는 인도에서 교육

사업을 하는 선교사를 돕게 된

다. 이를 위해 헌금을 하는 시

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영안교회>

뉴욕영안교회 “한사람” 찬양콘서트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영안교회 “한사람” 찬양콘서트
CSO-Streamside Ministry, 유스연합수련회



<9면에서 계속>

김웅민 발전위원장은 “클레

어몬트 신학대학원을 나온 한

인동문 수백여 명이 한국과 미

국에서 열심히 활동한다”며 “

최근 젊은 목회자 지원자가 크

게 줄고 있다. 소명으로 목회

자의 길을 가고 싶지만 재정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같이 지

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학발전

위원회 회장과 부회장, 고문, 

이사 등이 참석한다. 발전위원

회는 한인 교계와 동문을 중심

으로 향후 2년 동안 100만 달

러를 모아 한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위원회는 한국과 남가

주 동문 70여 명으로 조직됐

다. 이들은 한인 교회를 중심

으로 차세대 목회자 양성 장학

금모금 운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클레어몬트 신학대는 

오리건주 소재 윌라멧 대학교

(Willamet University)에 편입

될 예정이다. 올해 이전을 시

작해 3년 안에 편입절차를 마

친다. 대학 측은 LA 캠퍼스는 

유지할 계획이며 윌라멧 대학

교에 편입하지만 클레어몬트

신학교 이름은 그대로 사용하

게 된다고 밝혔다.

▲문의: (909)549-0260
<박준호 기자>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www.chpress.net 11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서부소식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

관진 목사) 제 52대 회장단 이

취임식이 13일 오후 4시 30분 

가든스윗호텔에서 열렸다. 

회장 김관진 목사는 “목사회 

설립당시 선배 목사님들의 마

음을 상상해본다”며 “목사회

가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이민목회에 

유익이 되는 목사회, 사랑을 

실천하는 목사회, 화합과 상생

을 통해 본이 되는 목사회, 그

리고 목사의 위상과 도덕성 회

복을 위해 변화되는 목사회 되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태광 목사(총무)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내빈소개

가 있었으며 샘신 목사(직전회

장)가 이임사, 김관진 신임회

장이 취임사를 했다. 

이어 목사회기 이양, 취임패 

수여,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축사는 한기형 목사(남가주

교협회장), 김영균 장로(남가

주장로협의회 회장),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 영

상)가 했다. 

홍영환 목사(남가주교협 증

경회장)가 격려사, 전용대 목

사(아워드림선교회 대표)가 특

송했다. 

한편 이취임식 직전에 열린 

1부 예배는 박세헌 목사(부회

장) 인도로 이상권 목사(본회 

부회장)찬양인도, 김근수 목사

(OC목사회 회장)가 기도했으

며 최명상 목사(본회 부회장)

가 성경봉독, 목사장로부부찬

양단(지휘 이재경 목사)이 특

송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은혜한인

교회 담임)가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자’(행3:1-10)라는 제

목으로 설교했으며 최학량 목

사(남가주원로목사회 회장)가 

축도했다. 다음은 제52대 남가

주한인목사회 임원 명단.

△회장: 김관진 △부회장: 

박세헌, 이상권, 최명상, 최경

일, 심진구, 송영일, 신인성, 김

정한, 양경선, 이정현, 윤건상, 

오세원, 김헬렌, 조미나, 주재

임 △총무: 강태광 △부총무: 

최성남 △서기: 이상권 △부

서기: 고동욱 △회계: 조미나 

△부회계: 정충일 △감사: 엄

규서, 유창열(이상 목사)

<박준호 기자>

주님의양광교회(신승훈 목

사) 설립20주년 기념 임직예

배가 13일 오후 5시에 열렸다. 

신승훈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인찬 목사가 대

표기도 했으며 찬양대의 찬양

에 이어 이서 목사(미주비전교

회 담임 및 국제총회 증경총회

장)가 ‘충성하라’(잠3:1-6)라

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서 목사는 “성령 충만하려

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한

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며 “충성하려면 순종

해야 하며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장로장립, 안수

집사 임명, 권사 임명 및 취임 

시간으로 이어졌다. 

장로장립, 안수집사 임명, 권

사 임명 및 취임시간은 임직자 

서약, 성도서약, 안수기도 및 

임직패 증정, 그리고 공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김종옥 목사(국제총회 

상임총무)가 축사 및 권면을 

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신승

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기독군인회(회장 김회창 박

사)  신년하례식이 12일 영생장

로교회(김혜성 목사)에서 열

렸다. 이날 신년하례식 예배는 

미국대통령봉사상 금상 시상

식과 한미 동맹강화 촉구 메시

지 발표 행사도 함께 가졌다. 

1부 신년감사예배는 이경호 

남가주교협 기획총무의 사회

로 최청학 부회장의 기도, 뉴

스타부동산 로즈김 명예부사

장의 성경봉독, 지도목사인 김

혜성 목사의 설교(‘다윗왕의 

지도력’) , 본회 임원들의 특송

과 오네시모국제선교회장 박

상구 목사의 봉헌기도로 진행

됐다. 

2부는 김회창 회장의 ‘신년 

2019 한미동맹 강화 촉구 메

시지’ 발표에 이어 3부 미국대

통령봉사상 금상 시상식에서

는 미국대통령자문위원 척림 

한미동맹협의회 림척 총재가 

대통령들의 한미동맹강화 활

동과 우익좌익 구분에 대한 역

사성 지닌 사실들을 발표했고 

시상식 축하를 전달했다. 

금번 금상에는 회장 김회창 

목사, 부회장 최청학 장로, 차

기학 목사, 총무 백소피아 전

도사, 재무 오재식 장로, 반주 

정은순 장로 등이 수상했다. 

전년 회기년도에는 김회창 

회장 등 4명이 에릭 가세티 

LA시장상을 받은바 있다.
<기사제공: 기독군인회>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

회(회장 안신기 목사)는 1월 

13일 오후 5시 파사데나에 위

한 로고스교회(신동수 목사)에

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1부 예배에서는 안신기 목

사 인도로 김종호 LA지방회장

의 기도와 총회장 최경환 목사

의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으며, 김성

식 목사의 인도로 총회와 지방

회, 조국과 교회, 교역자회 등

을 위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신년 교례회에는 

3개 지방에 속한 목회자 자녀

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

서를 가져 Joyce Kim, Davis 

KIm, Yeayoung Vac 등이 장

학금을 수여받았고 송증복 목

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의 영상 인

사와 부에나팍 시의원 박영선 

의원의 감사의 신년인사, 이정

근 목사의 덕담, 이경호 목사

의 특별 찬양의 시간들을 가졌

으며, 각 지방회와 기관들이 

새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만찬의 시간에는 신원

철 목사의 감사기도 후 로고스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찬과 선물교환 행운권 추첨

의 시간들을 통해 새해의 소망

을 기원하는 시간을 보냈다. 

본회는 매 연초에 3개 지방

회 교역자 가족들이 모여 서로 

격려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지

며 금번에는 170여명이 모였

다.
<기사제공: 미주성결교회남

가주교역자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선교와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운영강의

(Webs i te  for  Miss ion 

&Ministry)를 8일부터 24일까

지 3주간 화, 수,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30분까지 열었

다. 

9일 ‘워드 프레스 설치‘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구자혁 교수는 “워드프

레스에 대한 구조를 이해하면 

설치 및 디자인하는데 용이해

진다”며 “교회에서 워드프레

스로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그

림이나 사진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토샵 사용자를 확보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

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에서 운

영 중인 홈페이지를 보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도메인을 등록하

기위해서는 원하는 도메인 네

임의 사용여부를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whois.com

에서 도메인 소유자에 대한 정

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설

명했다.           <박준호 기자>

젊은 음악가들이 뭉쳐 콜번 

스쿨과 USC 음악학도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창립음

악회를 열었다. 

맨해튼음대에서 학·석사 학

위를 받고 USC연주자과정을 

졸업한 피아니스트 신현우

(40)씨를 대표로 LA매스터오

케스트라 오정근 지휘자가 공

동설립자로 합세한 현우신파

운데이션(Hyunwoo Shin 

Foundation, 대표 신현우)는 

13일 오후 6시 더 소라야(The 

Soraya·구 밸리퍼포밍아트센

터)에서 ‘클래시컬 이브닝, 매

스터웍스’ 연주회를 가졌다. 

이번 연주회는 쇼팽 콘체르

토,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

아타’, 엘가의 모음곡,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 중 아리아 등 

친숙하고 수준 있는 클래식 음

악이 선사됐다. 

이날 연주회는 신현우 대표

가 피아노 솔로 무대로 

LAKMA(음악감독 윤임상)와 

베토벤 판타지 협연을 하고 소

프라노 신선미씨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주역 비올레타

를 노래했다. 

또, 테너 오위영, 황호진, 장

상근, 메조 소프라노 글로리아 

파러모, 소프라노 스테파니 존

스,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그

리고 윤임상 지휘자가 이끄는 

라크마(LAKMA)와 LA매스터

오케스트라가 찬조 출연했다. 

신현우 대표는 “연주자들은 

매일 경쟁을 하며 외롭게 활동

하고 있다”며 “연주회를 할 때

마다 관중들의 참여와 박수, 

그리고 연주가 마친 후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됐

다. 앞으로 재능 있는 학생들

과 함께 연주회를 자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이취임식에서 취임하는 김관진 목사(사진 왼쪽)이 이임하는 샘

신 목사(사진 오른쪽)으로부터 목사회 깃발을 전달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님의영광교회 창립 20주년 임지예배에서 성도들이 임직자들에 대한 서약을 하고있다

기독군인회 신년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본이 되는 목사회, 변화되는 목사회로
성령 충만하며 충성하라...

기독군인회 신년예배 및 하례식 

목회자 자녀 3명에 장학금 전달

선교와 사역위한 웹사이트 운영강의

현우신파운데이션 ‘클래시컬이브닝, 매스터웍스’ 연주회

남가주한인목사회 제 52대 회장단 이취임식 

주님의영광교회 설립20주년 기념 임직예배

미 대통령봉사상 금상 6명 수여식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신년하례식

그레이스미션대, 강사 구자혁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열린 선교와 사역을 위한 웹사이트 운

영강의에서 강사로 나선 구자혁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현우 신 파운데이션 주최 _클래시컬 이브닝, 매스터웍스_연주회

에서 전출연자들이 연주가 마친후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미주성결교회 남가주교역자회 신년하례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있다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2019 신년 부흥회를 

10일부터 13일까지 박득훈 목

사(교회실천연대 공동대표, 전 

새맘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었

다. 

13일 주일오전 11시 30분 

열린 집회에서 박득훈 목사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

음’(갈6:11-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믿음은 익숙한 단

어다. 참된 믿음 가지고 살고 

있는지 질문해야 할 때가 많

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

을 하게 되는데 정말 중요한 

사업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진

리를 파악하고 존재하는 것이

다. 잘못된 믿음은 자기를 자

랑하고 싶은 믿음이다. 겉모양

은 거룩하지만 모든 것을 수단

으로 삼아 자기를 실현해보기

를 원하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

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바울시대 예수그리스

도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할례였는데 오늘날은 목회세

습, 하나님과 상관없는 전도를 

빙자한 교인 불리기 등”이라 

지적하며 “참된 믿음을 이 땅

에 펼칠 생각하면 떠나가는 사

람을 봐야할 아픔도 겪어야 한

다”며 “바른 신앙은 십자가만

을 전하는 신앙이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살고 복되

다 축하받고 세상에 희망이 되

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
충현선교교회 2019 신년 부흥회, 강사 박득훈 목사

충현선교교회에서 열린 2019 신년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박득

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

분자 장로) LA사무실 개소식

이 10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유분자 이사장은 “지난 11

년간 기도하던 LA지부를 여는 

것이 오늘 이루어졌다”며 “소

망소사이어티가 2017년 10주

년을 맞이하고 제2의 1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샌디에고 

지부 개설에 이어 올해 LA 지

부를 개설했다. 주류사회의 6

기관과 MOU를 맺었다. 현재 

20명의 봉사자들이 있는데 해

마다 봉사자 교육을 통해 소망

의 꿈을 함께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경철 사무총장 사회로 시

작된 개소식은 소망홍보영상

이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이 함

께 소망의노래를 합창했다. 

이어 박성근 목사(남가주새

누리교회)가 ‘작은 섬김, 큰 축

복’(행28:1-10)이라는 제목으

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근 목사는 “소망소사이

어티가 웰다잉, 웰에이징 웰빙 

등 기독교 가치관을 추구한

다”며 “작은 섬김을 통해 큰 

역사 이룬 일이 성경에 많이 

나온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작지만 진실 된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 작게 시작된 

소망이 오늘날 큰 사역이 됐

다. 더 많은 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메시지 전해지기 바란

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치매환자들을 

위한 소망케어교실 동영상 소

개됐으며 구태훈 LA 영사, 칼

토키타 카이론 토탈대표, 염인

숙 기독교상담소장이 축사하

고 테이프커팅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작은 섬김이 큰 축복으로’
소망소사이어티 LA 사무실 개소식

소망소사이어티 LA사무소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있다



기독교 관련 단체는 전체 

종교 단체 7만2000여개 중 5

만5000여개로 전체의 76%

를 차지했다. 불교가 1만

3000여개, 천주교가 2000여

개로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종교는 국가

와 함께 사회를 돌봐 왔다고 

짚었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

과 사회복지 영역을 모두 떠

맡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종교계에 공공

부문의 많은 영역을 맡겨왔

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교육

과 복지 분야에 교회 등 종교

기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종교 관련 고등교육 기관

인 종립학교는 전국에 총 

145개로 집계됐다. 기독교계

가 109개로 가장 많았고 천

주교가 15개 불교가 10개로 

뒤를 이었다. 일반 대학도 기

독교계가 61개, 천주교계가 

14개 불교계 5개로 집계됐

다. 이외 종교 재단이 세운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안학

교도 850여개에 달했다. 기

독교계열이 631개로 가장 

많았다.

복지 사업에서도 한국교

회의 노력이 입증됐다. 호스

피스 기관 및 단체 161개 중 

94개가 기독교계로 밝혀졌

다. 천주교계 역시 38개로 뒤

를 이었다. 이어 사회복지사

업단체 역시 기독교계가 259

개로 가장 많았다.

민간외교관 역할을 하는 

선교사 파송에도 한국교회

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기독

교가 가장 많은 국가에 많은 

인원을 보내고 있었다. 지난

해 기준 기독교 선교사는 

170여개국에 2만7000여명

으로 드러났다. 불교가 30개

국 590여명을 보냈고 천주

교 역시 62개국에 170여명

의 선교사를 보냈다.

보고서는 기독교를 포함

한 종교계가 여전히 사회와 

국가에 필요하다고 분석했

다. 보고서는 “정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완전한 단절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종교와 국가가 사회 전

반의 현상에 대해 함께 고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종

교가 교육과 복지 등 공적 

영역에서 국가와 함께 더 나

은 서비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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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한동대에서 징계

받은 다자성애자(多者性愛者)

를 ‘성소수자’에 포함시켰다. 

국가인권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동대 총장에게 무기정

학 및 특별지도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

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인권,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은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다자성애)과 한동

대가 헌법상 두텁게 보장받는 

사학의 교육권(종교교육의 자

유, 학교자율권)이 충돌한 사

건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다자성애 학생의 주장만 받아

들여 인권 침해 결정을 내렸

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과 기본

권에 포함되려면 보편적 가치

와 공동선, 공공선, 공익이라는 

원칙에 맞아야 한다. 하지만 

다자성애는 이런 원칙을 충족

시키지 못한다. 게다가 다자성

애는 집단 난교나 중혼(重婚), 

일부다처(一夫多妻), 다부다처

(多夫多妻)의 전제가 되기 때

문에 민·형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한동대는 기독교 지

도자 육성이라는 건학 이념을 

유지하기 위해 다자성애자를 

통제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성매매 난교 낙태 

합법화 주장은 일반 대학에서

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

위들”이라며 “그런데도 국가인

권위는 이를 표현·집회의 자유

에 포함시키고 인권, 권리인 

양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

의 권리를 무시한 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지나치게 치켜

세웠다”며 “국가 기관이 사립

대학의 설립 정신을 무시한다

면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와 대학의 자율성, 민주주의는 

무참히 짓밟히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의 교수와 학부모들도 

반대 운동에 나섰다. 동성애동

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동반교연)은 앞서 7일 다자성

애 매춘 낙태를 페미니즘으로 

포장하고 인권에 포함시킨 국

가인권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반교연은 “왜곡된 

인권관과 젠더이데올로기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와 대

학 자율권을 침해한 결정을 즉

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동대 학부모들도 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팻말을 든 이

모(47·여)씨는 “이 사건은 국

가인권위가 다자성애자를 ‘성

소수자’로 포장하고 한동대에 

건학 이념을 포기하라고 협박

한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구인권사무소에서 

안건을 상정해 본부에서 결정

했다”면서 “(다자성애자의 성

소수자 포함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에 빠졌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

한 구모씨 사건에 대해 한국기

독교이단상담소협회가 “사건

은 협회와 관계없으며, 신천지

는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

고 가족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10일 인천 남동구 성

산교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에서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던 

구모씨가 2017년 12월 전남 

화순 펜션에서 가족들과 우발

적 마찰로 의식을 잃고 11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

다”면서 “그런데도 신천지는 

사건을 왜곡해 ‘돈벌이 목적으

로 강제개종교육을 했다’ ‘이단

상담이 납치 감금 강요를 일삼

는 강제개종이다’라는 거짓말

을 유포하기 시작했다”고 지적

했다.

협회는 “사고 당시 구모 씨

의 가족들은 광주이단상담소

와 협회에 상담요청을 하지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다”

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에

서 사고의 배후로 지목한 임웅

기 광주이단상담소장과 상담

소 간사는 검찰 출석을 통보받

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다. 만

약 신천지의 주장대로 돈벌이, 

강제개종이 있었다면 물증이 

나왔을 것이며 검경의 출석요

구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

다.

협회는 더이상 유가족의 고

통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

했다.

임웅기 광주상담소장은 “신

천지는 지난해 유가족과 상의

도 없이 고인의 실명과 얼굴사

진을 언론에 공개하고 전단지 

배포, 전국집회 개최, 청와대 

국민청원, 광고게재 등으로 강

제개종금지법을 요구한 바 있

다”면서 “이처럼 신천지는 자

기 종교집단만을 위한 거짓 홍

보활동으로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

소협회장도 “사망사건으로 가

장 큰 고통을 받는 이들은 신

천지가 아니라 유가족”이라면

서 “신천지가 정상적인 종교집

단이라면 이번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지고 가족을 찾아가 위

로하고 석고대죄하는 게 순서”

라고 요구했다.

이어 “더이상 신천지는 구모

씨 사고와 강제개종 금지법을 

앞세워 신천지 신도들을 현혹

하지 말아야 하며, 신도들은 

교주의 거짓 주장과 사기 교리

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

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건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신천지를 상대로 명

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

다.

기독교유권자연맹 창립감사

예배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연맹은 창립취지문에서 “지

금 대한민국은 진·보의 대립, 

각종 경제문제, 사회복지혜택

의 오남용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누군가가 성경적 가

치기준으로 투표를 통해 정치

인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

는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

치인을 지지, 발굴키로 했다. 

또 기독교의 존립을 위협하면

서 반(反)사회적 가치나 이념

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일

을 한다. 아울러 기독교적 가치

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 우리사

회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서로 

사랑하는 밝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독교인들을 동참시킬 방

침이다.

연맹은 박위근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 통합 전 총회장, 

김선규 예장 합동 전 총회장을 

상임의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임원 1000여명을 발표했다. 설

교를 한 전용재 기독교대한감

리회 전 감독회장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옳지 못한 일

을 보고 들었을 때 기도와 함

께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런 의미에서 이 단체는 필요하

며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

다”고 했다.

서울기독대(이강평 총장) 교

수회는 지난달 27일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의 갑질 및 부

당 재임용, 호봉제전환 및 재

계약 탈락에 대한 서울기독대

학교 교수회의 입장’을 내고 “

학교법인 환원학원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검토

하고 절차대로 진행된 내용을 

무시하고 명확한 재임용 거부

와 재계약 탈락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투표로 심의 대상자 

5명 전원 재임용 거부 및 재계

약 탈락을 결정했다”고 밝혔

다.

이어 “사실 확인 및 당사자

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일방

적이고 무분별한 투표로 결정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항”

이라며 “생존권과 직결되는 재

임용 및 재계약 문제를 학칙과 

규정에 근거 없이 명확한 사유

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재량

권 남용 및 일탈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기독대는 지난달 6일 교

수 5명에 대해 재계약하겠다

고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학교

법인 환원학원(신조광 이사장)

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이 안건에 대해 부결됐다고 통

보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수

들은 다음 달 28일 임기가 만

료된다. 학교는 이들 교수들의 

업적 평가 점수와 연구 실적, 

대학 발전 공헌 평가서 등을 

검토하고 해당 부분에 결격 사

유가 없었기에 이사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

다.

10일 학교 측에 따르면 승진 

및 재계약, 재임용 대상자들은 

모두 5명이었다. 전모(신학과) 

박모(신학과) 이모(교양학과) 

이모(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승

진 및 재계약을, 강모(사회복

지학과) 교수는 재임용을 앞두

고 있었다.

<10면에서 계속>

이어 이종원 목사의 기도후 

2부 식사 및 교제가 진행됐으

며, 이윤석 목사의 진행으로 3

부 윷놀이에서 푸짐한 상품 및 

선물이 전달됐다. 이어 이규본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

를 마쳤다.

뉴욕서노회

예배는 오영상 목사의 찬양

인도 후 임동열 목사 사회로 

시작됐다. 기도는 유기천 목

사, 설교 이종열 목사, 축도 강

기봉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열 목사는 “하나님을 기

쁘시게 하는 삶”(살전4:1-12)

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목회자 

가정의 부부관계를 강조했다.

이 목사는 “새롭게 시작하

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우리의 존재목

적인 하나님의 영광이란 진리

가 뒤집어지는 순간 그 자리가 

바뀌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

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살

아야 하는데 그 첫째가 거룩이

며 둘째 사랑, 셋째 충성”이라

고 말하고 “거룩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이 성적 타락이다. 가

정을 잘 다스려야 목회도 잘 

된다”고 말하고 사모와 일주

일에 1회 오찬데이트, 6개월에 

한번 여행, 하루 3번 안아주기 

등을 조언했다.

2부는 사모회가 준비한 저

녁식사 후 임일송 목사 사회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유원정 기자>

한반도 화해 분위기에 편승

해 이단 및 사이비종교 집단이 

북한에 눈독을 들이는 정황이 

포착됐다. 통일 선교를 준비하

는 한국교회가 이들의 침투를 

경계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

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

으로 지목한 신천지예수교증

거장막성전(신천지)은 지난달 

23일 청주에서 열린 모 지파 

수료식에서 위장 평화행사인 ‘

만국회의’의 북한 개최설을 언

급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88)씨는 

수료식에서 “북한 당국이 15

만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 

대관을 허락했다”며 “통일부

만 허락해 준다면 신천지 성도 

20만명과 함께 9월 평양에서 (

만국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고 공언했다. 이어 “신천지가 

길을 뚫으면 그 자체로 통일 

아니냐”고 덧붙였다. 신천지가 

북한에서 포교할 의지가 있다

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

된다.

통일부는 가능성이 희박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

계자는 지난 11일 국민일보와

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에 신

고하지 않고 북한과 접촉하면 

불법”이라며 “북한이 종교 관

련 메시지를 이제 막 내보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최대의 사이비종교집

단 중 하나인 전능하신하나님

교회(전능신교)도 북한을 노리

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소식통은 “전능신교가 조선족 

신도들을 중심으로 북한 내 성

도들과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

면서 “이들이 북한에 얼마나 

퍼져 있는지 정확한 수치도 파

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

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인식이

나 대응 수준은 낮다. 현재 한

국교회는 북녘에 복음을 함께 

전해야 한다는 공감대까지는 

형성했지만, 사안별로 구체적

인 전략 수립은 미진한 상황이

다. 북한 사정에 밝은 교계 인

사는 “통일 선교가 10년 만에 

다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시

점에서 이단 포교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는 생각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 북한

에 침투한 통일교의 행보를 거

론하면서 이를 통해 해법의 실

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

다. 새로운 이단과 사이비종교 

집단들도 통일교를 벤치마킹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기연 아세아연합신대 교수

는 “통일교는 20년 전 평양에 

호텔을 짓고 자동차회사를 세

워 북한 정권의 마음을 샀다”

며 “이번에도 이단·사이비들

이 북한 지도부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경제적 지원 등을 앞세워 

접근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향후 화해 분위기가 자리를 

잡으면 한반도와 중국이 본격 

연결되는 만큼 세계 교회와 공

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

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한반도 밖으로는 신천지가, 안

으로는 전능신교가 본격적으

로 세를 불릴 수 있다고 분석

하면서 북한을 넘어 동북 3성 

교회들과 연합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했다. 탁 교수는 “한국

교회는 중국 선교를 위해 선교

사를 파견한 국가들과 공의회

를 만들어 협력한 전례가 있

다”며 “동북아선교협의회 등

을 마련해 이단 문제에 공동대

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자성애자도 ‘성소수자’에 포함
“신천지 신도 사망사건, 강제개종은 거짓말”

“성경적 가치기준으로 투표, 나라위기 극복” 

“재임용 거부 재계약 탈락...이사회 갑질(?)”

북한선교‘이단·사이비’경계령

“국가인권위, 페미니즘·인권으로 포장”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가족고통 외면 사건악용 신천지 규탄

기독교유권자연맹 출범…박위근·김선규 목사 상임의장 추대

서울기독대 교수회의 입장 발표 

조직적 침투 움직임...남북 화해 틈타 ‘발톱’ 드러내

한국교회를 포함한 종교계의 노력을 수치화한 자료가 발

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뢰해 만

든 ‘2018 한국의 종교 현황’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보고

서다.

문체부-한국학중앙연구소‘한국의 종교현황’보고서 발표
수치로 본 한국교회...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복음

신앙생활 기간 늘고 공식 예배 참석 횟수는 줄어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

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성령

세계2020(대회장 소강석 목사)

은 2019년 1월 14일 앰버서더

호텔 오키드룸에서 2019성령

세계 신년기도회를 가졌다.

공동대회장 배진기 목사의 

사회로 “3.1운동 100주년과 한

국교회” 문성모 목사, “한국교

회연합과 일치” 이효상 목사, “

대한민국 경제와 직장복음화” 

박흥일 장로, “성령아프리카

2019” 정운교 선교사의 제목기

도 후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가 

“두가지 부흥”이란 제목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공동대회장 정인찬 

목사, 주남석 목사, 이은대 목

사, 강헌식 목사의 신년사가 있

었다.

이사장 안준배 목사가 48명

의 건립위원들의 기도와 헌신

으로 2019년 3월 22일 준공 개

관식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기

독교성령센터 건립보고를 했

다.

정균양 목사, 김창곤 목사, 장

헌일 목사, 남준희 목사가 순서

를 맡았고 아버지학교 관계하

는 남아공화국 교도소장등 인

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어서 실행위원 28명 출석 

하에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제31

회 정기총회가 개최돼 대표회

장 이수형 목사를 3회기 연임

하는 31회기 실행위원을 선임

했다.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2019년 11월 18일부터 29일까

지 성령아프리카2019를 케냐·

탄자니아·스와질랜드·남아공

화국에서 ‘성령으로 아프리카

를’ 주제로 개최하기로 하고 현

지준비위원장 정운교 선교사, 

김종양 선교사를 선임했다. 
<기사제공:세계성령중앙협의회>

2019 성령세계 신년기도회
세계성령중앙협 31회기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선출

2019성령세계 신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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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황금 돼지띠라 이

름 하는 기해년(己亥年)이 밝

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은 금년 365일을 어떻게 살아

야 할까? 심령에 여호와의 등

불을 켜야 한다. 옛날 전기가 

없었던 시절에는 등불을 들고 

칠 흙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

었다. 등불 없이 걸을 때에는 

돌에 부딪치거나 혹은 구렁텅

이에 빠지기도 한다. 우리 인

생은 미지의 세계를 매일매일 

더듬어 나아가고 있다. 그러

다가 길을 잘못 들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구약

의 성소에는 항상 등불이 켜

져 있었다. 그것은 신약의 성

전을 예표한다. 우리 크리스

천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

이다(고전 6:19). 그러므로 우

리에게는 여호와의 등불이 켜

져 있어야 한다. 만일 그 등불

이 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

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가

기 쉽다. 선교는커녕 자기 자

신도 감당 할 수가 없다.

1.  여호와의 등불에 대한 

이해

   

등불이란 등(燈)에 켠 불을 

말한다. 옛날 사용되었던 등

불이 되기 위해서는 등잔과 

기름과 불꽃이란 3요소가 있

어야 했다. 신약성경에 “등불”

은 Lampas, lychnos, phanos 

등으로 번역되었다. 이는 인

용된 본문마다 그 의미가 상

이하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

게 선포하는 사람들이나 도구

를 말한다. 세례 요한이 그러

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들과 성경 말씀이 그러한 역

할을 하고 있다. 구약성경에 

등불은 여러 곳에서 비유적으

로 사용되었다. 이에 “여호와

의 등불”이란 딱히 뭐라고 단

정하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시

대를 밝히는 선지적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

은 우리 가운데 참 빛(요1:9)

으로 거하신 그리스도를 드러

내는 하나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

는가? 기도와 말씀과 신앙 고

백적 순종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의 주(主)로서 역사하시

도록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롬

12:1)로 내어 드릴 때 가능하

다. 

2.  여호와의 등불이 된 사

람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

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

었다. 사무엘(Samuel)이 살았

던 BC 11세기경에는 이스라

엘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

로 옮기는 과도기였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는 암

울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

귀하였다(삼상3:1). 제사장인 

엘리는 나이 들어 기력이 쇠

하며 정신도 혼미해져갔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을 위한 새로운 등불로서 사

무엘을 준비시켰다. 유대 역

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때 사무엘 나이가 12살 때라

고 한다. 결국 사무엘은 이스

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번

째 선지자로서 거룩한 직임을 

다 했다. 

역사가들은 중세 1,000여 

기간을 영적 암흑기라고 말한

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르

틴 루터(Martin Luther)를 통

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

혁의 기치를 들게 하셨다. 이

후 유럽의 역사는 다시 쓰여

지게 되었다. 그는 영적으로 

어두웠던 세상에 변혁을 주도

한 여호와의 등불이 되었다. 

구한말(舊韓末)까지 우리 

한민족은 온갖 미신과 어두움

의 악습에 붙잡혀 살아왔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

더우드(Underwood)와 아펜

셀러(Appenzeller) 선교사 부

부가 들어왔다. 저들은 여호

와의 등불이 되어 한민족에게 

생명의 불을 점화하였다. 우

리 민족사 단기4218년 만에 

일어 난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등불로서 사명을 감

당한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

다.

3.  여호와의 등불을 비춰

야 할 곳

   

유교의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하나인 대학(大學)에 보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

家治國平天下)”라는 말이 나

온다. 선교사가 맨 먼저 여호

와의 등불을 켜 비춰야 할 곳

이 어디인가? 첫째 자기 자신

이다. 성령의 불꽃이 점화되

지 않은 채 사역에 임하면 팍

팍할 뿐이다. 자기 힘으로 하

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스

도로 충만하지 않고 무슨 사

역을 하겠다는 것인가? 

둘째는 가정이다. 아무리 

밖에서 큰 사역을 한다 할지

라도 가족이 잘못되면 기쁨이 

없다. 오래 버티기 힘들다. 사

탄은 선교사들의 약점을 잘 

안다. 몸과 마음이 늘 밖에 가 

있기에 가정을 공격한다. 한

국교회 문화 가운데는 가족까

지 희생해야 위대한 사역자로 

평가받는 풍토가 있다. 하나

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 아

니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시

간을 할애해서라도 가정에 여

호와의 등불이 켜지도록 역할

을 다해야 한다. 

셋째, 일터이다. 선교사가 

하는 주된 일은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사역이다. 치열한 영적싸움이

다.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

은 깜깜한 밤과 같다. 선교는 

뭇 심령들에게 여호와의 등불

이 켜지게 하며 나아가 저들

이 예수의 제자 도를 걷도록 

돕는 일이다. 

넷째, 사회이다. 바로 선교

사가 거하는 지역의 족속과 

국가이다. 이는 사회구원을 

말한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

를 받기 때문에 사회구원도 

등한시 할 수 없다. 어떻게 하

면 주님의 사랑과 공의의 빛

이 그 곳에 흘러넘치게 할 것

인가? 이는 사역자의 몫이다.  

맺음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이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다. 그 빛은 나의 것

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

리스도이시다. 찬란한 내일은 

아침에 눈을 뜬다고 오는 것

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로서 주권적 통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여호와의 등불을 

켜야 한다. 그러면 어둠이 물

러가고 주변이 환해진다. 그

늘진 얼굴들이 밝아진다. 불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게 된

다. 무기력에서 활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는 오늘도 사무엘처럼 여호와

의 등불이 되어 각 공동체와 

족속과 열방을 비출 인물들을 

찾고 계신다.   

  jrsong007@hanmail.net

선교의 창 (116)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여호와의 등불(燈火)

구약의 성소에는 등불이 항상 켜 있었다.

크리스천은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다.

선교란 여화와의 등불을 켜 세상을 밝히는 일이다.

급성후두염, 감기 후에 올수 있어
 

감기는 약을 먹으면 치료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약

을 먹지 않으면 7일이 걸린다는 말을 흔히 한다. 감기는 

그 자체를 치료할 특별한 치료약이 없고 대부분 저절로 

낫기 때문에 증상치료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감

기 후에 올 수 있는 폐렴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불안 때

문에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S씨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전화 회사 교환원으로 

일하고 있다. 3주전에 심한 감기를 앓고 나서 목소리가 

쉬기 시작하더니 목이 잠겨 말을 할 수 가없었다. 처음 

감기에 걸렸을 때는 온몸이 쑤시고 두통이 있었는데 증

상이 진행되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2

주 전부터는 기침과 가래는 없어졌지만 목이 쉬어서 직

장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증상이 심했다. 책임감이 강

한 S씨는 목이 쉬어도 계속 회사에 나갔다. 항생제를 먹

었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자 병원을 찾아왔다. S씨

는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편이었고 수술은 아기를 

낳을 때 제왕절개를 한 것 밖에 없었다. 평소 담배를 하

루 반갑 정도 피웠는데 감기에 걸리고 나서는 피우지 

않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 평소 직장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목이 쉰 상태였다. S씨를 검진했다. 

인두가 부어 있는 것 외에 폐음이나 심음은 모두 정상

이었다. 후두경 상에서는 후두가 조금 부어 있는 것을 

빼고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S씨는 감기 후에 오는 급성 

후두염으로 진단을 받고 증상치료를 받고 1주일 후 목

소리를 완전히 되찾았다. 

급성후두염(acute viral laryngitis)은 매우 흔한 질환

으로 감기 후에 올 수 있고 소리를 지르거나 목을 많이 

사용한 후에 점막의 출혈로 인해서 성대가 부어 생기기

도 한다. 감기 후에 오는 후두염은 때로는 세균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항생제 치료가 별 도움을 못주는 경우

가 많다. 따라서 노란 가래가 나오고 목이 아픈 세균성 

인두염 증상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단 목을 쉬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며 가습기를 틀어주는 등의 증상 치료를 

하면서 기다리면 된다.

만성 후두염은 만성적인 자극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 

위산 역류에 의해서 성대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부

비강염에 의해서 콧물이 만성적으로 후두를 자극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또 흡연이나 만성 알코올 섭취, 흡입 

천식약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만성 후두염 치료는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고 원인을 제거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보다 정밀한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후두염



2019년 1월 19일 토요일www.chpress.net14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선   교

2. 같은 신앙고백위에 세워진 남미

아태아 대학원

남미 ATEA대학원은 ATEA 인

준 매뉴얼(Accreditation Manual of 

ATEA)을 존중하며 다음의 같은 신앙

을 고백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

로 기록된 말씀이며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2. 하나님의 본체에 세 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이요 권능

과 영광이 동등하다

3.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

되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그는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는 지

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

실 것이다

4. 성령의 역사는 인생으로 죄와 비

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능으로 역

사하시며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

신다.

5.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은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일한 근

거이다.

6.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

리로 하며 성령으로 하나되어 함께한 

지체를 이루는 구원받은 모든 구성원

이다.

7. 육체 사망 이후의 부활은 신자는 

주와 함께 기뻐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나 불신자는 심판과 영원

한 형벌을 받는 것이다.

3. 남미아태아 대학원의 특징

남미아태아 대학원은 바쁘고 어려

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자경비를 

들여 브라질을 방문하여 명강의를 해

줌으로 교포목회자, 한인선교사, 평신

도선교지도자, 브라질 현지인 목회자 

및 선교사, 신학생, 인디오 지도자, 파

라과이 선교사들에게까지 공개강좌

로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창립학술강좌에 함께하지 못했

던 김의원 총장부부가 2016년 11월 

2-12일 제2차 학술대회 주강사로 

섬겼다. 11월 2-6일 IDPB(Rua 2de 

dezembro 584 Tuua Mirim Coari

에서 “Conferrencia de pastores e 

Obreiros de Coari”를 실시했는데 주

제는 언약신학(Teologia do Pacto)이

었다. 김영옥 박사는 가정세미나를, 

강성철 선교사는 “영성과 대인관계”

를 강의하였다. 

11월 10-11일은 신일교회(이광렬 

목사)에서 한인선교사, 목회자, 평신

도지도자 대상으로 김의원 총장이 집

중강의를 하였고 11월 12일은 GMS

신학대학에서 현지인 목회자, 신학생, 

선교사대상으로 포어강좌를 하였으

며 전액 무료강좌다. 

남미아태아대학원의 운영에 남다

른 점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력하

여 선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교포교

회들이 컨소시엄 장소를 제공하고 식

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고 행정 및 교

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해주고 

현지인교회도 마찬가지다. 선교단체

와 교파를 초월한 참여와 양질의 교

육과 참여를 들 수 있다. 많은 분들

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하지만 수

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지만 날이 갈

수록 참여도가 높으며 지원자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4. ALLS와 지속적인 관계 속에 독

립적인 운영

필리핀, 그리스, 한국백석대학 총회

에 이어지는 아태아 및 아태아대학원

의 모임에 계속 참석.

2017년 2월 8-11일 호주 시드니 

14회 총회 및 아태아 운영위원회에 

코디네이터 지덕진박사와 함께 참석

하였으며, 2018년 1월29일-2월4일 

중국 쿤밍 ALLS총회 및 학술대회 지

덕진 박사와 함께 참석하였다. 

남미아태아대학원은 ATEA 인준

매뉴얼을 지키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아직 갖추어지지 않고 되어지는 과정

에 있기에 아태아 이름으로 정식학위

는 주지 않고 있다. 브라질GMS신학

대학은 AETAL(Associacao Evan-

gelica de Educacao Teologica na 

America Latina)에 가입한 학교이기

에 AETAL이름으로 학위를 주고 있

다. 강사도 주로 아태아 인준 AIIS패

컬티와 인준단체 선임연구원에서 채

택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아태아와 

상관없는 교수들도 초빙하고 있다.
kangsungchuel@gmail.com

“선교사역지의 필요를 위해 변화와 
   갱신을 추구하는 남미아태아 대학원”(2)

강성철 선교사
(GMS브라질 남부지부장)

1. 정신 질환에 관한 정의-지난 

칼럼(1) 참조

2. 대표적인 정신 질환의 종류: 

1)불안증(Anxiety Disorders): 지

난 칼럼(1)  참조 2)우울증

(Depression): 지난 칼럼(2) 참조 

3 ) 양 극 성  장 애 ( B i p o l a r 

Disorder):

양극성 장애는 환자로 하여금 

극단적인 감정의 굴곡을 유발합

니다. 매사에 흥분될 정도로 극도

의 에너지와 최상의 기분을 느끼

다가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면

서 극도의 우울증과 애통함, 절망

감에 휩싸이는 다운사이드 사이

클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감정상

의 하이와 로우 상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일명 조울증이라고 불리

기도 합니다.  조증(man i c 

episode) 상태에서는 말도 빨라

지고, 수면이나 휴식도 거의 취하

지 않으며, 고통이나 리스크가 높

은 극단적인 고위험도의 활동을 

즐깁니다.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부상이

나 심지어 사상자를 초래할 위험

이 매우 큽니다. 

반면, 우울증(depress ive 

episode) 상태에서는 심각한 피로

감을 호소하며, 쉽게 낙담하고 극

도의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양

극성장애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중독에 빠

질 위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

져 있습니다. 단순 우울증 환자보

다 조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오히

려 상대적 박탈감 및 절망감이 더 

커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극단적

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서 치료와 돌봄이 더 필요

한 정신질환입니다. 오래된 사건

이지만, 십대 청소년이 이 질환으

로 인해 또래의 청소년들과 고속

도로에서 카레이스 치킨게임을 

매일 밤마다 즐기다가 경주게임

에서 지자 권총으로 자살한 경우

도 있어서 병을 숨기고 치료를 방

치했던 부모가 애통해하던 모습

이 기억납니다.

4)정신분열증(Schizophrenia):

정신분열증은 보통 20대부터 

그 증세가 시작되는 지속적 중증 

정신질환의 하나입니다. 치료시

기를 놓칠 경우, 환자로 하여금 

정신착란증(현실에 대한 수용과 

이해 결핍 및 정상적 대화기능장

애)에 빠지게 하며,  망상

(delusions)이나 환시와 환청

(hallucinations)을 겪게 됩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들 중 상당수가 

자신이 정신질환환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

다. 정신분열증은 일시적인 증세

를 완화시키는 치료는 가능하지

만, 대부분은 장기간 혹은 거의 

평생 동안 지속되는 정신질환입

니다. 

제가 근무하는 정신과 병동의 

경우도 동일한 환자가 치료를 받

은 후 증세가 조금 호전되어 퇴원

했다가 다시 재발하거나 악화되

어 다시 입원해 들어오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

이나 환자를 사랑으로 돌보아주

는 보호자와 친구들이 있는 경우, 

완전한 치유 없이도 남들과 같이 

정상적인 기족관계나 사회적 관

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는 환자들

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같은 신앙공동체가 역기능 가정

이나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자

극하는 가족 대신 그리스도의 사

랑으로 섬기고 돌보며, 말씀과 기

도로 영적치유까지 감당해줄 때, 

엄청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환자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육신과 마음의 

병이 원인이 되었지만, 영혼이 치

유되고 마음속에 평강과 안식이 

채워지면서 놀라울 정도로 회복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정신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

요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의료

진과 함께 교회와 가족이 포기하

지 말고 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

아야 하겠습니다.                                                                         

  
tdspark@gmail.com

정신 질환에 관한 정의와 종류(3)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병원 채플린)

채플린 임상목회  (24) 

글로벌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

수 목사) 산하 니카라과어머니기도회(

인도 김연희 선교사) 제 1차 모임이 1월 

14일 오전 10시 이동홍 선교사 선교스

테이션에서 여선교사들과 목회자 사모

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김연희 선교사의 사회로 Karen 

Tinoco 사모의 찬양 인도, Maria 

Zamora 사모의 기도, 이동홍 선교사의 

설교, 기도제목 나눔에 이어서 합심으로 

△니카라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다. 

준비한 기도 응답 노트와 볼펜을 나누

어준 후 함께 애찬을 나누었다. 어머니

기도회는 매월 둘째 주간 월요일에 계

속될 예정이다.

글로벌여성목회자연합

회 어머니기도회 사역은 

해외와 미주를 포함해 12

곳과 연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열악한 환

경과 가정의 중요성이 상

실되고 자녀에 대한 책임

감이 부족한 중남미 지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니카라과)에 

어머니기도회를 오픈하고 이를 통해 성

경적 가정의 가치관을 심어주며 자녀들

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어머니들로 변화

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글로벌여성목회자연합회는 1월 28일

부터 2월 5일까지 엘살바도르. 콜롬비

아를 방문한다.
<기사제공: 니카라과어머니기도회>

니카라과 제 1회 어머니기도회

김연희 선교사가 제 1회 니카라과어머니기도회를 진

행하고 있다.



2019년 1월 19일 토요일 www.chpress.net 15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교육 / 생활

     

매일가정예배 

아무리 진리의 길을 알지라도 잘 적용하지 

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권고사역

을 어떻게 잘 행할 수 있습니까? 첫째, 늙은이

를 부모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1-2). 부드러운 

말이 뼈를 녹이는 것처럼 숨은 사랑의 권고가 

그들을 그릇된 자리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습

니다. 둘째,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해야 합니

다(1). 이것 역시 젊은이의 눈높이에 맞춰 사

랑으로 행할 때 혈기왕성한 그들을 진리로 설

득시킬 수 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하려는 사도의 원리

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젊은 여

자를 자매에게 하듯 해야 합니다(2). 남녀 간의 

관계를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하는 교회생활에서 

여전히 경건의 능력이 그대로 적용돼야만합니

다. 하나님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상황에 맞춰 

잘 적용해야합니다. 

권고하는 방법(딤후5:1-2)찬260장화

교회에 주어진 특별선물인 목사는 무엇에 전

념해야합니까? 첫째, 목사안수로 받은 지위를 

존귀히 여겨야합니다(14). 안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직

임을 받은 자란 의미입니다. 목사의 부름이 현

실적으로 나타나려면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

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위를 교회

에서 행사할 위치에 있는 탁월한 직분입니다. 

둘째, 설교사역에 전심전력해야합니다(15). 이 

탁월한 사명 중 설교는 그가 받은 제일의 사명

입니다. 셋째, 자기성숙으로 온전한 구원으로 

나가야합니다(16). 목사는 교회의 본이어야 하

므로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

타내야합니다. 새해에 교회의 목사님의 지도를 

성실하게 따릅시다.

목사가 전념할 일(딤후4:14-16상)찬173장월

사도는 교회의 구성원 중 과부들을 구제하는 

지침을 보여줌으로 교회의 긍휼사역에 방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과부들을 대하라 가르칩니

까? 첫째, 참 과부를 존대해야합니다(3). 인생

경험 속에 남편을 여윈 과부가 곤고 속에 지켜

온 신앙생활은 존중해야할 이유는 그가 그리스

도의 형상을 나타내 온 교회에 덕을 세우기 때

문입니다. 안나의 경건은 84년의 고독의 세월 

속에 아기 예수를 만나 보는 특권과 그를 증거

하는 성령의 도구가 됐습니다(7절). 둘째, 그 자

녀로 집에서의 효를 다하게 해야 합니다(4). 가

정여건상 과부의 자녀들이 방종하기 쉽기 때문

에 목사는 의도적으로 효도를 가르쳐야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셋째, 향락을 

경계해야합니다(6).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

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 형상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합시다.

과부를 가르치는 방법(딤후5:3-7)찬172장수

가정은 작은 천국과 같다는 가르침은 성령이 

만드신 구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가

정의 건강과 깊은 관계를 가집니다. 가정을 건

강하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가족

을 돌봄은 목회의 시작이고 연장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건강한 목사가정이 건강한 목회로 이

끌며 또 건강한 목회는 가정을 더욱 건강하게 

합니다. 둘째, 믿음을 배반하지 말게 해야 합니

다. 가정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는 세속적 삶

은 건강한 믿음을 저버린 자입니다. 이것은 교

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정식구들 개인이 

가져야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경건시간에 힘

쓰는 자만이 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

째,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의 가정보다 신자

의 가정은 영적인 은혜와 경건의 흐름 속에 천

국의 맛을 누리는 것이기에 복됩니다. 

가족의 책임(딤후5:8)찬305장목

사도는 교회의 참 과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으로 모든 일을 불평 없이 공정하게 처리하

게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 중에서 과부

를 돌아보는 참 경건의 원리를 세우기를 원했

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져야합니까? 첫

째,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합니다

(9). 보통 60세 이상을 살아야 철이 들고 인생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

고 남편과의 삶을 통해 참 연합과 고통 곧 교회

의 연합을 경험했기에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도

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선행행실의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권사

에 해당되는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

째, 자녀의 양육, 나그네의 대접, 성도의 발을 씻

기며 그리고 환난 받는 자를 구제하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은 경건

의 본을 가진 자를 찾는 일입니다. 

금 참 과부의 자격기준(딤후5:9-10)찬260장

젊은 과부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은 아주 적

극적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성결을 지켜나가

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사

도는 무엇을 권합니까? 첫째, 젊은 과부의 위

험성을 경계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정

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함으로 교회의 성결을 

깨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11-12). 둘째, 게으

름으로 말의 절제를 잃기 쉽습니다(13). 교우

의 집을 돌며 말을 퍼트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

지 않도록 언행을 주의해야합니다. 셋째, 사도

는 재혼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14-15). 남편

의 사망으로 당한 생활의 위기는 그리스도 안

의 재혼으로 치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의지하기보다 친척이 돕도록 연결시켜

야합니다. 

젊은 과부를 권면함(딤후5:11-15)찬176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Genesis 12:1
1) The LORD had said to Abram, “Leave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NIV 1984)

▣ WORD & IDIOM

* The LORD : 주, 주님. 대부분의 한글성경이 ‘여호와’로 되어있는데 이는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 역본을 따른 오래된 번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leave ~ : ~ (장소, 사람, 물건, 업무 등)으로부터 떠나다. 

* your people : 너의 친척들 

* your father’s household : 너의 아버지의 가정(한 집에 사는 사람들) 

▣ GRAMMAR

● The LORD   /   had said   /   to Abram,

    주님께서     말씀하셨(었)다  아브람에게 ⇒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  “Leave your country, / your people   / and  / your father’s household / and  / go

      떠나라  너의 나라를    너의 친척들을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가정을     그리고   가라 

 / to the land / (that) /  I   /       will        /   show    /   you.” 

 그 땅으로                내가   (V)할 것이다   보여주다   너에게 ⇒ 네 나라와 네 친척들과 네 

아버지의 가정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had + pp(과거분사)는 이전에 일어난 일, 상태 등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었음

을 나타내 준다. 이 문장에서 말하는 과거의 어느 시점이란 창세기 12장 4절 이하에서 알 수 있

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람이 떠난 때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는 따옴표(“ 

”) 안에서 현재시제로 설명하고 있다. 

1절의 문장은 (“ ”)안의 내용이 had said (   ) to Abram에서 (   )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너무 길

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S+V+O의 3형식의 문장이다. 참고로 뒤의 전치사 + 

명사 즉 to Abram(아브람에게) 은 기본 문장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go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이 명령형 문장에서 "the land"는 I will show you(  ) 

의 4형식 문장 즉 S(주어) + V(동사) + IO(간접목적어 / ~에게) + DO(직접목적어 / ~을·를)에

서 DO의 자리에 들어갈 목적격 명사(지명)이다. 이와 같은 목적격 명사가 문장의 주어 앞에 놓일 

경우 그 명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whom, which, that 등)로 받아 문장을 완성하게 되며 이 경우 

관계대명사의 생략이 가능하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필요할 때마다 해 나갈 것이다.   

▣ STUDY & THOUGH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은 갈대와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다. 그리고 떠나야 할 친척들은 그 지역에 살던 셈의 후손을 가리키며, 아버지의 가정(집)은 아

브람의 친 혈육인 아비와 그 형제 일가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명하신 떠남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 된 

관습에 젖어 살던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의미이다. 이는 하나님을 좇는 자가 해결

할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다. 하나님을 좇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

되기 때문이다. 

livingstonech@gmail.com

 영어로 보는 성경 (2)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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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끝까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생

생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 특징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약의 지도자는 다니엘이고, 신약의 

지도자는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요한

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친밀한 

어조의 서신,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

으로부터의 계시, 그들의 삶에서 경험

한 은혜와 믿음을 보라.

2.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다양한 

종류의 자료와 삶의 경험을 통해 계속 

배운다.

다니엘은 이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전

형적인 구약의 지도자다. 다니엘 9장

을 보면, 그의 생애 말기에도 그는 계

속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

를 견지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우는 

자세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약의 지

도자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를 마치

며 영원한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그

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가르쳤다(벧후3:18).

3. 삶에서 성령의 열매의 증거로 그

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바울의 삶에 일어난 성품

의 변화에 대한 증거를 주목해야한다. 

그는 리더십 스타일에서 강하고 거칠

고 강한 성격이었지만, 평생에 걸쳐 온

유한 성품으로 변화됐다(딤후2:24과 

그것을 보여주는 빌레몬서 참조).

4. 진리를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여호수아가 고별 연설에서 하나님

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고백한다. 이 말

은 하나님의 진리에 자신의 삶을 전적

으로 맡기는 자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수23:14 참조).

5. 하나 혹은 더 많은 영적 유산을 

남긴다.

유종의 미를 거둔 효과적인 리더들

이 남긴 유산들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13가지 목록들을 확인했다. 다니

엘의 궁극적 공헌은 성자, 멘토, 작가, 

안정가를 포함한다. 그리고 바울은 성

자, 멘토, 개척자, 개혁가, 작가, 주창자

를 포함한다.

효과적인 리더들이 남긴 13가지 유

산

△성자(Saint): 다른 사람들이 본받

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된다. 

△ 독 창 적  사 역 자 ( S t y l i s t i c 

Practitioners): 다른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사역의 모델이 된다. 

△가족(Family):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고, 영적 유산으로 하나님

과 동행하는 자녀들을 남긴다. 

△멘토(Mentors): 광범위하게 개인

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결과물

은 변화된 삶이다. 

△ 대 중 적  설 교 자 ( P u b l i c 

Rhetoricians): 광범위하게 대중적으

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며, 결과물은 변

화된 삶이다. 

△개척자(Pioneers): 하나님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결과물은 개척

된 교회, 새로운 운동,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사역이다. 

△개혁가(Crusaders):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개선된 

제도와 사회 등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 

△예술가(Artists): 일하는 방식에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며, 결과물

은 모든 일에 창의적이고 색다른 방식

으로 모델을 제시한다. 

△설립자(Founders): 새로운 크리

스천 조직을 시작하는 선구자의 특별

한 카테고리에 속한다. 

△안정자(Stabilizers): 교회, 운동, 

조직에 동참하면서 공동체에 개선점

과 활력을 심어주고, 안정케 하는 사람

이며, 결과물은 활력 있고 능률적인 조

직이다. 

△연구가(Researchers): 크리스천

들이 사역하고 노력하는 방식에 근원

적인 사유를 밝혀내는 사람이며, 결과

물은 크리스천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

들을 도울 수 있는 역학관계를 이해하

는 것이다. 

△작가(Writers): 크리스천 사역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념화

하는 사람이며, 결과물은 기록된 작품

이다. 

△주창자(Promoters): 사람들에게 

어떤 관념을 사용하게 하고, 운동 등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사람이다.

6. 사명의식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하고 그것의 일부나 전부가 성취

되는 것을 본다.

사명의식은 리더가 어떤 경험이나 

연속적인 경험들에서 생기는 내적 확

신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

해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

님의 손길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리더의 삶

을 평생에 걸쳐 준비시키시고, 그 리더

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인도하시고, 그 

사명을 점차적으로 완성해 가신다. 하

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성취한 성경 

속의 리더들은 누구도 그 사명의식을 

놓치지 않았고, 평생에 걸쳐 대개 자신

의 사명의식을 점차적으로 분명히 확

신해 나갔다. 새해로 접어든 길목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섬기고 있는 교

회공동체를 통해 알차게 열매 맺도록 

달려보자!

<3면에서 계속>

그러나 희망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

지 않은가?

맞다. 가족이 병들어 입원했는데 긍

정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낮더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반면 확률은 대

단히 높지만 그래도 공포와 숨 막히는 

듯 한 불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

라 행동과 연결된 증후군이기도 하다. 

저명한 젊은 여성 철학자 아드리엔 마

틴이 저술한 ‘우리는 어떻게 희망하는

가(How We Hope: A Moral 

Psychology)’는 이에 관한 명저다. 

희망은 행동하려는 성향을 갖고 어

떤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그녀

는 지적한다. 두려움이 생기면 달아나 

머리를 파묻으려는 행동경향을 보인

다. 그러나 희망을 갖는다면 자신이 뛰

어들어 이 좋은 결과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 노력한다.

희망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다. 희망을 좇아 공직에 출마하거나 후

보를 지지하게 된다. 공포와 절망에 빠

져 앉아만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 정신과 마음의 습관으로 마음

속에 희망을 키우면 공포 증후군보다 

그런 희망을 품게 될 가능성이 더 커

진다.

희망을 품는 실용적인 습관 몇 가지

를 든다면?

저마다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치에 참여하거나 항의 시위에 가담

하거나 신앙을 갖는 방식이 될 수 있

다. 분명 내가 거주하는 시카고에선 흑

인 교회가 지역 사회에 희망의 중심지

다. 우리 예배당은 사회적 정의를 지향

한다. 각자가 커뮤니티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다. 교회 텃밭

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재배해 빈민에

게 공급한다.

한 가지 큰 불변 요소는 엄청난 희망

의 양성소인 예술이다. 어떤 작품이든 

아주 음울하더라도 예술가는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더 깊은 이해

에 이르도록 사람들 마음속을 들여다

보게 한다.

곧 아서 밀러의 연극 ‘세일즈맨의 죽

음’에 관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의 파괴에 

관한 무서운 연극이지만 우리가 이해

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뭔가를 우리 

커뮤니티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예

술가들은 포용력 있는 인간의 비전을 

그린다.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으며 그

런 태도가 희망의 습관을 길러준다.

철학도 마찬가지다. 인문학 교육은 

매우 훌륭한 시민정신 학교다. 상상을 

자극하면서도 소크라테스 철학 같은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 철

학은 우리를 합리적이고 정중한 토론 

모델로 이끈다. 철학 강의를 듣는다면 

누군가에게 고함치지 않고, 그들의 주

장을 해부하면서 그 전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이 결론으로 이어지는

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하

려 애쓸 것이다. 합리적이고 정중한 숙

고의 습관을 갖게 되며 그것이 중요한 

희망 훈련이다.

마지막으로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

에 냉소주의나 무관심을 어떻게 극복

할지 한마디 한다면?

모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너무 자기 방어적이지 않은 키케

로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어렵고 고통

이 따르며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흔

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한다. 정치

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나는 냉소적인 반응에 아무 매력도 

느끼지 못한다. 모든 게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요즘의 냉소주의는 그 의미가 

고대 견유학파(Cynics)와 완전히 다르

다. 나처럼 현세가 우리의 유일한 삶이

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이 무가치하다면 

가치 있는 게 뭐가 있단 말인가? 세상

에는 사람·자연·동물 등 훌륭하고 아

름다운 것 천지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

을 다하기 바란다. 우리가 지구에서 계

속 살아가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모든 리더들은 동시대의 모델이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 리더들의 멘토가 

된다. 리더는 본이 되는 모델링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통해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며, 엘리야의 겉옷처럼 삶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풀러 신학교에서 30년 넘게 리더십을 연구한 로버트 클린턴 박사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삶과 사역에 있어 대표적 리더십 시나리오를 통해, 그리고 100여명의 성경 인물에 대한 리더십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길을 가르쳐준다. 

그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영향력을 준 리더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여섯 가지 특징을 확인했다. 리더들은 대개 

그들의 삶에서 4-6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모판삼아, 2019년 한해에는 더욱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하나님 주신 사명, 건강한 리더십으로 펼쳐나간다!
리더십저널, 로버트 클린턴의 삶속에 펼쳐진 리더십 특징 6가지 소개

그리스도 닮은 성품...삶 속에 영적 유산 남겨

사명의식 놓치지 않고 갈수록 확신 갖고 감당 

희망은 공포 증오 극복하게 하는 증후군!


